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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한국의 AI 대전환 
한국은 기술 혁명의 최전선에서 AI 분야의 혁신과 책임을 

융화시키며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신과 국제 목표에 부합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I 일상화를 목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한국은 벌써 사회 

곳곳에서 AI 혁신의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은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하여 혁신의 변곡점에 

들어섰으며 Microsoft는 이 여정에 굳건한 핵심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혁신 1) Microsoft는 한국의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의료 혁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대 신약개발융합연구센터 

이형기 교수는 Microsoft와 협력을 통해 의약품의 기존 

임상시험 정보로부터 새로운 치료 용도를 발견하는 

알고리즘과 AI 기반 임상시험 설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이는 의약품의 용도 변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임상시험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 2) 또한 Microsoft는 이화여대 글로벌 AI신약개발 

연구센터 최선 교수가 주도하는 구조 기반 약물 설계를 위한 

딥러닝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단백질 및 

화합물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목표 특성을 가진 분자와 결합 

친화도가 높은 화합물을 빠르게 선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이 Microsoft의 국내 AI 연구 협력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이고 약물의 

의학적 효능을 높여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국가 의료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혁신 3) Microsoft가 국내 연구 혁신에 남긴 가장 최근 

발자취로는 2024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발표한 

AI가 교육 분야에서 가진 가능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오혜연 교수는 2023년 4월부터 Microsoft 

연구소의 AFMR(Advancing Foundation Models 

Research)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아 AI의 교육적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학업성취 과정에서 AI가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연구의 결과물로 챗봇을 

개발하였습니다. Microsoft 연구소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한테 고급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혜연 교수의 연구팀이 개발한 

챗봇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영작문을 돕도록 

설계되어, 대리 작성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영어 글쓰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한 학기 동안 213명의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생들이 챗봇을 

이용해 영작문을 연습하고 에세이를 교정하는 등 글쓰기 

능력을 향상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교육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AI는 이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뿐 아니라, 반도체, 

교육, 배터리, 금융, 통신, 제조업, 콘텐츠 등 국내 주요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효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AI가 가능케 할 과학기술 혁신 및 사회경제적 변혁의 

혜택을 포착하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개척과 도전을 

발빠르게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향한 여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초거대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초거대 

클라우드 인프라만이 신속한 혁신과 대규모 AI 적용에 꼭 

필요한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AI 거버넌스
한국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에서 AI

와 같은 기술의 사용과 발전을 지침하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보편적인 원칙을 세계 최초로 발표한 국가중 

하나였습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은 AI에 대한 국가의 입법과 규제 

그리고 운영 방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AI 비전의 기본 

틀은 책임, 포용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icrosoft의 자체 AI 원칙 역시 이 헌장의 핵심 원칙 및 

청사진과 매우 일치합니다. 특히 Microsoft는 책임있는 AI

에 중점을 두고 투명성, 공정성, 윤리 및 책임을 강조하며 

AI 산업의 사회적 영향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용적인 AI를 추구하여 모두에게 

공정한 접근과 혜택을 보장합니다. 더 나아가 Microsoft는 

지속가능한 AI에 헌신하여 AI를 인류 발전에 활용하는 동안 그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Microsoft는 활기차고 개방된 시장에서 AI를 통해 

이뤄낼 공동 번영을 지향합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3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AI 액세스 원칙’을 공개하며 

책임있는 AI에 대한 Microsoft의 약속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원칙은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액세스와 

지원 제공, AI 경제 전반에 선택권과 공정성 보장, 사회적 책임 

충족이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 아래 11개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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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AI 개발자를 위한 기술 접근 및 지원 제공

사회적 책임 이행

AI 경제 전반에 선택권과 공정성 보장

Microsoft는 칩 용량 증가를 활용해 클라우드 컴퓨팅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점 또는 오픈 소스 여부, 규모에 상관없이 더 많은 AI 기반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AI 모델과 개발 도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든 국가가 자체적인 AI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icrosoft AI 데이터센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지원합니다.

Microsoft는 사람을 AI 설계 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강력한 책임 있는 AI 표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 신뢰성 및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포용성, 투명성, 책임성 등 
지속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AI 기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AI 데이터센터를 관리하고,  
AI를 활용하여 환경 지속 가능성 요구 사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개발자들이 공개 API를 통해 Microsoft Azure에서 호스팅 되는 AI 모델에  
액세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통 공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AI 모델, 도구, 애플리케이션 등을 배포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icrosoft Azure 마켓플레이스(Azure Marketplace)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icrosoft는 개발자의 AI 모델 훈련, 구축, 배포 또는 사용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 또는  
데이터를 Microsoft Azure에서 해당 모델과 경쟁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발자의 요구를 존중합니다.

Microsoft Azure를 사용하는 고객이 데이터를 간편하게 내보내고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른 클라우드 공급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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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I 

액세스 원칙

‘AI 액세스 원칙’은 이 산업을 혁신하고 이끄는 위치에 선 

Microsoft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원칙은 본격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Microsoft 역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견고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혁신과 경쟁을 육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이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Microsoft

는 AI의 잠재력이 기업 단위를 초월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파고들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명시하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기관과 개인이 AI

를 더 큰 선을 향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역시 ‘AI 액세스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Microsoft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4 서울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다가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앞서, 

우리는 AI 분야에서 이뤄진 발전과 책임있는 개발 및 배포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 및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미래의 AI 발전을 안내할 

지침 원칙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Microsoft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AI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적극 지지합니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접근을 통해서라야 전세계적으로 높은 정합성을 

갖춘 AI 정책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가오는 

2024 서울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다른 국가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료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독려하면서 국제적 규제 일관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거버넌스 분야의 규범적 리더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경과 

산업을 가로질러 신뢰, 협력 및 혁신을 지휘한다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단일한 AI 거버넌스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Microsoft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의 협력을 

통해 본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음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본 

보고서가 「디지털 권리장전」에 내재된 핵심 원칙과 Microsoft

의 ‘AI 액세스 원칙’에 대한 신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과 Microsoft의 AI 기본원칙은 밀접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과 같은 글로벌 AI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은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선구적인 리더로서 

한국의 위치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보고서는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책임있는 AI 거버넌스의 

청사진입니다. AI 거버넌스 분야에서 한국의 진전을 

포괄적으로 탐구했으며 책임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을 전 세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Microsoft의 

꾸준한 노력을 담아냈습니다. 

디지털 프론티어 대항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AI를 인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최상의 도구로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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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AI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AI 개발과 활용,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의 
필수 요소

1부 Microsoft가 새롭게 발표한 ‘AI 액세스 원칙’은 책임있는 AI 혁신을 촉진하고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안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AI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아래의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AI 개발자를 위한 기술 접근 및 지원 제공

 • AI 경제 전반에 선택권과 공정성 보장

 • 사회적 책임 이행

Microsoft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AI 기술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 아래, ‘AI 액세스 원칙’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Azure 같은 플랫폼, 도구, 서비스를 통해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촉진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다른 개발자들이 AI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Microsoft는 AI 도구와 자원에 대한 

접근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전 세계 다양한 커뮤니티가 AI 기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AI 액세스 원칙’의 또 다른 핵심은 AI 산업 시스템 내 선택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zure에서 호스팅되는 모든 AI 모델은 공개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사업자를 위한 공통 공개 API 역시 제공하며, 모든 개발자는 다양한 

루트로 자신의 AI 모델, 도구, 애플리케이션 등을 배포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투명성, 책임, 공정성을 촉진함으로써 Microsoft는 경쟁력 있고 공정한 AI 

생태계 발전에 힘쓸 예정입니다.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AI 개발자를 위한 기술 접근 및 지원 제공

사회적 책임 이행

AI 경제 전반에 선택권과 공정성 보장

Microsoft는 칩 용량 증가를 활용해 클라우드 컴퓨팅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점 또는 오픈 소스 여부, 규모에 상관없이 더 많은 AI 기반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AI 모델과 개발 도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든 국가가 자체적인 AI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icrosoft AI 데이터센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지원합니다.

Microsoft는 사람을 AI 설계 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강력한 책임 있는 AI 표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 신뢰성 및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포용성, 투명성, 책임성 등 
지속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AI 기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AI 데이터센터를 관리하고,  
AI를 활용하여 환경 지속 가능성 요구 사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개발자들이 공개 API를 통해 Microsoft Azure에서 호스팅 되는 AI 모델에  
액세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통 공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AI 모델, 도구, 애플리케이션 등을 배포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icrosoft Azure 마켓플레이스(Azure Marketplace)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icrosoft는 개발자의 AI 모델 훈련, 구축, 배포 또는 사용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 또는  
데이터를 Microsoft Azure에서 해당 모델과 경쟁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발자의 요구를 존중합니다.

Microsoft Azure를 사용하는 고객이 데이터를 간편하게 내보내고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른 클라우드 공급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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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Microsoft는 AI 분야와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AI 

표준을 준수하며, AI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윤리적인 AI 개발 및 배포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Microsoft가 사내 AI 관련 

사업을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윤리적 거버넌스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하는 신념을 증명합니다.

AI가 가진 가능성이 계속 확장됨과 함께 이 기술의 운용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 

역시 대두되었고, 근 몇 년간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은 다양한 AI 거버넌스 원칙을 

정의해왔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모여 AI 생태계의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더욱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혁신 강국인 한국 역시 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면서도 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원칙과 포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 왔습니다. 한국 내 이러한 AI 정책 동향은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AI 개발 

및 배포를 추구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Microsoft의 AI 원칙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Microsoft가 강조하는 접근성,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의 

원칙과 공명하는, AI 시대에 혁신과 윤리적 고려 사항의 균형을 맞추려는 한국의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2019년 초, 한국은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인식한 뒤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AI 

리더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최초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ⅰ 2022

년 9월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AI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AI 발전이 함의하는 

전략∙외교∙과학∙경제적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ⅱ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AI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사회의 기술, 경제, 외교안보 발전에 미친 영향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필수 인프라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AI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발표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일상생활에 AI를 광범위하게 

접목하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야심 찬 목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에 기반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실시한 2022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했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ⅲ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부)는 2023년 8월, 2024년도 AI 관련 연구개발(R&D)에 7,331억 원(5.6

억 미국 달러)을 투자하여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ⅳ 국내 AI 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4.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7

년에는 4.46조 원(34억 미국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ⅴ 또한 최근 

Microsoft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제조부터 

금융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인력을 혁신적으로 향상함으로써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하는 620조 원(4,763억 미국 달러)의 생산성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ⅵ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인간과 AI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ⅶ 

AI 산업이 한국의 성장과 번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AI 거버넌스는 다양한 

정부 기관과 단체의 의제에서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장 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1월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연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ⅷ 당시 이종호 장관은 “AI

발전이 위축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AI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기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자율 가이드라인과 전략 등을 공표하며 책임있는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AI 거버넌스 내 

각 부처의 소관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방식의 핵심은 학계 및 업계 전문가와 소통하고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규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나 시스템에 AI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 AI 관련 

준비도가 가장 우수한 나라로서ⅸ 유연하고 포괄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시민과 AI 산업을 보호하면서 AI 혁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그 영향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국내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유익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AI 산업, 상생과 공동번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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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과기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발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헌장은 한국 국회가 국가 

AI 정책의 총체적인 법적 틀을 심의할 때 AI 거버넌스에 대한 초기 경계를 설정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2023년 9월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기본원칙으로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를 제시했습니다.ⅹ 국제 

보편성을 갖춘 규범으로 구성된 이 헌장은 10월의 UN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아태지역 

회의, 11월의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 등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ⅺ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 리더들에게 5대 기본원칙을 AI와 디지털이 주도하는 새 시대의 핵심 가치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ⅻ 이는 한국이 AI 분야의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국제 규범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과기부는 2023년 9월 25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ⅹⅲ 이 헌장은 AI와 같은 기술이 빠르게 사회를 

재편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규제 당국과 민간 기업이 AI 관련 전략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입안자와 기업이 혁신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합된 디지털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데 있어 

디지털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법)’, ‘디지털 포용법’1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때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긴 가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 등 세계의 유사한 정책적 시도보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격차, 국제 연대와 협력 옹호 

등 AI를 넘어선 광범위한 디지털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헌장을 통해 한국은 

AI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그 반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원칙 기반의 사고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헌장의 원칙에 

기반한 포괄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다른 국가들도 이를 채택하고 적용하도록 규범적 

모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윤리와 AI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디지털 집약적 사회에서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지해 왔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밝힌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대 기본원칙하에 28개 조가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이 제시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청사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하는 출발점을 
제시하다

기본원칙

▶ 자유와 권리의 보장
▶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 안전과 신뢰의 확보 

▶ 디지털 혁신의 촉진
▶ 인류 후생의 증진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  디지털 접근의 보장
▶  디지털 표현의 자유
▶  디지털 다양성 존중
▶  개인 정보의 접근·통제
▶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 
▶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디지털 
권리장전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 디지털 혁신 활동의 자유
▶ 디지털 규제 개선
▶ 디지털 혁신 지원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  공정경쟁의 촉진
▶  디지털 자산의 보호 
▶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  데이터 접근 보장 
▶  사회 안전망 강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  디지털 위험 대응 
▶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의 보호 

인류 후생의 증진

▶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
▶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국제규범 등을 위한 협력 

1  디지털 포용성이란 모든 사람이 장벽 없이 IT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2021년 1월과 2022년 11월에 각각 제출된  
두 건의 ‘디지털 포용법 ‘ 제정안이 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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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원칙에 기반한 이 가드레일로 디지털 기술로 인한 

즉각적이고 상호 연결된 위험에 대처하고자 취한 이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기반의 규제는 규제 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이 

유연하고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혁신의 모멘텀을 훼손하지 않는 한국의 

이러한 신중한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국의 독특한 포지셔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한국은 급성장을 경험하여 독특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작지만 강한 

글로벌 테크 리더로 부상 중인 AI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상위 수출국이자 높은 수준의 IT 및 제조업을 보유했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과 규제의 변화에 발맞추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발생하는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과 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긴 가치 기반의 

원칙을 실제 적용하는 모범 사례의 대상을 찾아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면 

한국은 AI 거버넌스에서 규범적 타당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후속 단계를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권리장전」 핵심 원칙의 

함의를 AI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추출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확립하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관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리스크를 완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AI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5대 기본원칙이 

지금까지 국내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테크기업의 AI 거버넌스 논의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살펴봅니다.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의사결정 

과정에, 그것도 가능하면 헤드 테이블에,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가 구축할 거버넌스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프레임워크의 

형성에 가치 있게 기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규범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또는 우리 규범에 맞춰지도록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형성될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사회적 가치, 

문화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호환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업계를 포함한 개별 주체들이 글로벌 경제 사회에서 계속 뻗어나갈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 임용 교수,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디렉터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향한 
한국, 국제사회, 테크기업의 유기적 여정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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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국내 AI 거버넌스의 접근방식은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부합하며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를 위해 원칙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AI의 적용을 확산할 때의 책임있는 접근과 신뢰성 그리고 인류 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제사회 및 테크기업과 함께하는 한국의 AI 거버넌스 전략은 ‘책임있는 AI, 포용적 AI, 

지속가능한 AI’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술했듯이 한국은 AI

의 혁신적 잠재력을 수용하는 동시에 사회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가지 키워드의 광범위한 가치 기반의 특성을 고려할 때, AI 정책 및 거버넌스 영역에서 

각 원칙이 지닌 의미는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원칙이 어떤 다양한 정책적 대응과 

이니셔티브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테크기업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성과 글로벌 규범 형성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정한 다음과 같은 국제사회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원칙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AI 거버넌스 분야에서 가치 기반 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책임있는 AI는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조하며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AI 기술의 

활용을 수반합니다. 이 원칙은 AI 시스템이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배포되고, 편견을 최소화하며 공평한 결과를 끌어내도록 권장합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책임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을 채택하고 구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제3, 4 원칙은 개발 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도입하여 편견을 

완화하고, AI 활용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에 도움이 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 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책임있는 AI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제1

장 제3조) 

이 원칙은 다음 5가지 조항을 통해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ⅹⅳ

AI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되, 특히 

책임있는 AI, 포용적 AI 그리고 지속가능한 AI라는 핵심 주제와 연결되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해석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이 국제 

AI 거버넌스에서 논의되는 발전 방향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개선 방향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수립과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국내 정책입안자에게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비교적인 관점에서의 탐색은 정책 입안자가 사실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며,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도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있는 AI, 포용적 AI, 
지속가능한 AI’라는 세 가지 주제 
아래 국제사회 및 테크기업의 
대응 방식과 맥락을 같이하는 
한국의 원칙 기반 AI 거버넌스 
접근방식

책임있는 AI에 대한 한국의 접근

원칙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02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04 AI 개발을 위한 「G7 기본 원칙」 (G7 Guiding Principles for Developing AI)

06 EU 「AI법」 

01 미국 「백악관 AI 위험 예방 행정명령」 (US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I)

03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 및 「블레츨리 선언」

05 OECD 「AI 원칙」

(제17조)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제18조) 
디지털 위험 대응 

(제19조)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제21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방식으로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위험은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통해 예방·관리되어야 하며, 그 위험에 관한 정보는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디지털 감시, 
위치추적 등을 비롯한 불법적인 식별과 추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허위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디지털 공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로 
발생가능한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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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리적 개발과 사용’, ‘디지털 위험 대응’,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조항은 AI 정책에 대한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AI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제17조)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제18조) 
디지털 위험 대응 

(제19조)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개발자, 배포자,  
AI 시스템 운영자 간의 협력과 책임 공유

• 분야별과 단계별 가이드라인

• 투명한 정보 공개 절차

• 영향 평가 체계 

• 첨단 AI모델 대상 라이센스 체계

•   위험 통제와 관리 조치 

• 사례별 평가 체계 

• 위험 기반 사후 패널티 

•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공공-민간 플랫폼

• 고위험 AI 시스템의 국가 등록제

•  강력한 데이터 보안 조치

• 명확한 침해 발생 보고 체계

•  정기적인 감사 및 평가를 통한  
개인정보 위험 식별과 시정 조치 

• 관련된 데이터 보호법 및 윤리 기준 준수 

근본적인 사회적 위험AI 거버넌스 관련 적용 사례

•  편견과 차별, 사회 불안, 인력 이탈, 
대중의 신뢰도 저하 

•  해킹, 피싱, 랜섬웨어, 디지털 포용
(디지털 문맹 사용자 보호), 국가 
안보, 하이브리드 또는 사이버 전쟁과 
같은 악의적인 목적을 위한 AI 시스템 
악용

•  개인의 자율성, 법적·윤리적 의무, 
스토킹과 같은 악의적인 목적으로의 
기술 오용 

한국 
책임있는 AI는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과기부는

2020년 12월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인공지능의 핵심 요건으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투명성 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과기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산업계가 일상적인 관행과 프로세스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저해하는 규제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2022년 2월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AI 윤리정책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이 포럼은 ICT 정책 관련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협력해 윤리 자율점검표와 개발 가이드라인, AI 윤리 

교육 교재와 강의 가이드 등을 제작했습니다.ⅹⅴ 

또한 과기부는 민간 주도의 AI 신뢰성-윤리 규제 프레임워크와 AI 영향평가 관리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기 AI 윤리정책포럼의 후속으로 2기 포럼이 2023년 4월에 

출범했습니다. 2기 포럼은 채용, 공공안전,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등 신뢰성과 윤리가 

강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AI 시스템 개발자 및 사업자를 위한 분야별 자율점검표와 

가이드라인을 2023년 12월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제도에는 위험 관리, 책임 준수, AI 제품 및 서비스의 영향에 대한 자발적 준수의 기준이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윤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자리 잡으려면 포용적 기술 개발, 개발자 윤리, 

이용자 윤리라는 삼박자가 고르게 갖춰져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포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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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국내 유일의 ICT 관련 표준 제∙개정 및 보급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기술협회

(TTA)와 협력하여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를 위해 설계된 검인증 프레임워크를 모두 포함합니다. 

과기부와 TTA는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AI 산업에 신뢰성을 우선하는 

표준화된 접근방식을 확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례로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참여 요건의 일부로 인증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는 2023년 12월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ⅹⅵ 

한국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 AI의 책임, 공정성, 신뢰, 투명성에 대한 고려 

사항을 기존 규제 체계에 통합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은 부록 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류 중인 AI 법안은 좀 더 엄격한 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ⅹⅶ 

또한 AI 기술이 시장에 진입한 후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규제 방식은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열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I 거버넌스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감도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차등적인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취하는 규칙 기반에서 원칙 기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ⅹⅷ 한국은 AI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와 

같은 민관 협력을 통해 AI 시스템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관한 강력하고 

실용적인 표준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의 기반이 되는 AI 거버넌스에 

대해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수용하는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
이러한 한국의 AI 거버넌스 방향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안보, 안전, 

위험 관리는 다른 나라의 AI 거버넌스 모델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한국의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모태이기도 한 OECD 「AI 

원칙」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가치 기반 원칙으로서 ‘견고성, 

보안, 안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ⅹⅸ 

최근에 OECD 「AI 원칙」에서 비롯된 G7 「AI 기본원칙」도 위험 기반 접근법을 

강조합니다. G7 「AI 기본원칙」은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뿐만 아니라 시장에 배포한 

후에도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ⅹⅹ 특히 제

5원칙은 위험 기반 접근법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정책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제6원칙에서는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보안 통제∙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과의 차이점으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에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AI생태계 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AI 시스템 사용 및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각 이해관계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AI에 관한 행정명령」(이하 「백악관 

행정명령」)에는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AI 안전 및 보안 표준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ⅹⅺ 이러한 요건에는 AI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과 

도구와 테스트의 개발, 중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첨단 사이버 안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가장 강력한’ 또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주요 정보 공유의 

의무화,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고 AI를 이용한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인증 지침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AI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의 위험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에 지원하는 방법도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인공지능도 기술 

개발은 계속 투자하고 매진을 하되,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오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 TTA는 인공지능 윤리 10대 원칙 중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4가지 원칙 - 다양성 존중, 안정성, 책임성, 투명성 - 을 인공지능 서비스 및 

제품에 적용할 때 필요한 요구 사항을 개발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개발 

안내서를 만들고 트레이닝과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을] 기업들에 주지시킴으로써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단계서부터 자율적으로 신뢰성에 대한 기본 요건을 고려해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 표준화된 신뢰성 검인증체계는 AI산업 육성 동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강해 정보통신기술협회(TTA) AI융합기획단장

023

새
로

운
 디

지
털

 질
서

022

Part 2 



「백악관 행정명령」 외에도 미국은 2023년 1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주도로 AI 위험 관리를 강조하는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마련했습니다.ⅹⅻ 

민간/공공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된 AI RMF는 AI 피해 유형 3가지의 

개요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특성 7가지를 설명합니다. G7 기본원칙에 

명시된 생애주기 기반 접근방식과 유사하게, AI RMF도 AI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AI 생애주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ⅹⅹⅲ 

2023년 11월에는 28개국의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대표 150여 명이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모여 「블레츨리 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ⅹⅹⅳ 이 선언으로 프론티어 

AI에 대한 초기 합의가 이뤄졌고 AI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국이 위험 기반 정책을 

채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과학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이해”를 구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하며, 여기에는 영향 평가 및 검증 체계의 활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ⅹⅹⅴ

이와 같이 AI 기술의 보안, 안전,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AI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수많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AI 가치사슬의 다양성을 고려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대규모 AI 모델 개발자나 해당 

모델을 이용하는 서비스 사용자 또는 둘 다의 역할에 따라 좀 더 알맞게 조정된 규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테크기업의 우수 사례
Microsoft와 같은 일부 선도적인 AI 기업은 AI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광범위하게 협력하며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촉진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Microsoft는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AI의 잠재력과, 이 기술을 악용하거나 적절한 

주의 없이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시, Microsoft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침공하기 

전인 2022년 1월 초부터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했습니다.ⅹⅹⅵ Microsoft의 세계 최고 수준의 AI 알고리즘과 분석을 통해 패턴, 

행동, 잠재적 취약성을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는 AI 

기반 안보 추적 플랫폼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되었고 우크라이나가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Microsoft의 이 같은 사례는 AI

와 사이버 보안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이버 위협과 관련된 디지털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함으로써 헌신적이고 책임있는 민간 주체가 더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디지털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Microsoft는 글로벌 안보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귀중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2 

한국이 여전히 북한과 전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I로 인한 사이버 테러의 위험 

증가는 한국 정부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이버 위협에 맞서 최고 수준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AI의 

힘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AI의 영향력은 책임감 있게 활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Microsoft는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백악관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전에 Microsoft, Google, 

Amazon, Meta, OpenAI를 비롯한 7개 주요 AI 기업은 미국 정부와 함께 일련의 

자발적 안전 서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약의 목적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ⅹⅹⅶ 예를 들면, 서비스를 공개하기 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내외부 보안 테스트, 모범 사례 공유, 사이버 보안 및 내부 위협 보호 

장치에 대한 투자, 제3자에 의한 강력한 보고 및 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약이 글로벌 원칙에서 합의한 AI 거버넌스 조치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AI 

기업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첫 번째 자발적 노력이 형성되자 더 많은 기업이 서명에 

참여하였고,ⅹⅹⅷ 이러한 민간의 지지 표명은 미국 정부가 AI에 관한 행정명령을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Microsoft는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이나 책임있는 AI(RAI) 운동 등 새로운 

글로벌 표준과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한 발 앞서서 수용하고 제품 및 조직의 관행에 

적용하는 등 늘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ⅹⅹⅸ GDPR의 경우, Microsoft는 초거대 클라우드 

공급 업체 중 최초로 기업 수준의 GDPR 이용 약관을 준비했으며, 연구, 거버넌스 및 

엔지니어링에 책임있는 AI를 포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착수했습니다. AI 거버넌스 

영역에서도 Microsoft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거버넌스에 대한 Microsoft의 사고 리더십이 특히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디지털 

인프라의 최대 공급 업체인 Microsoft의 노력이 다양한 부문과 산업에 걸쳐 고객을 

위한 AI 개발 및 사용의 안전∙보안∙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AI 생태계를 강화하여 훨씬 더 탄력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사이버 안보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더 안전한 디지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Microsoft의 대표 보고서로는 현재 4번째 연례 보고서인 
<Microsoft 디지털 방어 보고서>와, 하이브리드 전쟁에 중점을 두고 FP Analytics와 협력하여 
개발한 특별 보고서인 <디지털 프론트라인>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icrosoft.com/
en-us/security/security-insider/microsoft-digital-defense-report-2023; https://
digitalfrontlines.io/ 

025

새
로

운
 디

지
털

 질
서

024

Part 2 



원칙 4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제4 원칙은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조항을 제안합니다.ⅹⅹⅹ

AI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분야는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디지털 규제 개선’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 설명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존 규제 체계를 AI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책임있는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조항

(제23조) 
디지털 규제 개선

•  데이터 거버넌스, 금융 시스템 등과 같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수정 

•  혁신을 허용하기 위한 사후 규제(블랙리스트) 
접근방식의 확장

• 위험 기반 접근방식의 확장 

•  사후 규정을 보완하고 법적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 지침 

• 공개 토의 및 포럼

•  혁신적인 AI 적용을 테스트하고 배포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 국경 간 모델 사례 구축과 공유

• 규제 기관을 위한 교육과 훈련

• 민간 자율 규제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근본적인 사회적 위험AI 거버넌스 관련 적용 사례

•  디지털 사회에서의 경쟁력 약화, 
디지털 격차 및 불평등 악화, 
개인 데이터의 무단 사용 및 악용, 
충족되지 않은 윤리적 가치

한국 
한국은 처음부터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 프레임워크와 

제도에 AI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020년 5월, 

과기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변화와 기존 법규 및 규제∙사법 당국의 해석에 조율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AI 법제정비단을 출범하였습니다.ⅹⅹⅺ 과기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공공 부문 위원과 산업계, 재계, 법조계, 학계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범사회적 위원회는 2020년 12월, AI 산업 발전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30개 공동 발굴 과제를 

담은 로드맵 1.0을 발표했습니다.ⅹⅹⅻ 

이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정합성을 위해 해외 입법 동향과 

국내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로드맵은 규제 정비 과정이 자율 

규제로 진행될 때 업계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타당성이 

확보되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22조) 
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모든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제23조)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위해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술 발전 속도, 
산업 성숙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제24조) 
디지털 혁신 지원

디지털 혁신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민간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창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예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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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논의도 이 로드맵에서 제안한 규제 정비 주제 중 하나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 자동화 시스템의 

결정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정보 주체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데이터 주체에게 이러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합니다.ⅹⅹⅹⅲ 이와 더불어 분석 및 AI 학습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도 촉발됐는데 현재 계류 중입니다. 

2023년 8월, 1차 AI 법제정비 로드맵을 업데이트하고 초거대 AI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제4차 AI 법제정비단이 출범했습니다.ⅹⅹⅹⅳ 규제 개선, 

신뢰 구축 방안, 산업별 고려 사항, AI 관련 저작권 문제 등 AI 법제정비 로드맵 1.0의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전문 분과 4개로 구성된 위원회는 고위험 AI 등 AI 거버넌스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확정하고, 글로벌 AI 표준에 대한 한국의 정합도를 

평가하며 새로운 개혁 분야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제정비 로드맵2.0은 

2023년 하반기 안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국회는 ‘AI법’ 초안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된 법적인 틀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제 체계에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접목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ⅹⅹⅹ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AI와 그 사회적 영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한국의 인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ⅹⅹⅹⅵ 

한국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개정하는 것 외에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ⅹⅹⅹⅵ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기존 규제 체계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여 기술의 안전성과 

영향력을 테스트하고 검증함으로써 정부가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AI 시스템 2개가 규제샌드박스에서 

서비스를 시연하며 안전성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ⅹⅹⅹⅷ 

전문가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장전」의 선언, AI윤리기준의 수립, 

인공지능 개인정보 활용 규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정책 방향 모색 

등으로 국가전략과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는 한국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국제적인 상호호환성과 정합성입니다. 글로벌 정합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디지털 혁신은 상호연결성 및 즉각성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내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화는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발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한국적 접근방식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AI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방식은 혁신과 기업 자율성에 대한 의지, 

진화하는 AI 환경에 대한 대응력, AI가 한국 사회에 미칠 중대한 혁신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이니셔티브와 함께 AI 

법제정비단의 협력적 노력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한국은 기술 혁신과 책임있는 AI 개발 및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 
EU 「AI법」과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 기타 국제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책임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책임있는 규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데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EU 「AI법」은 

규제샌드박스의 사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ⅹⅹⅹⅸ 이러한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감독을 

통해 통제된 환경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 친화적’ 접근방식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정부도 지지하며 AI 거버넌스에 대한 협력적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의 혁신 능력을 저해할 수 있고 기업에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되는 

규제를 줄이는 것”에 전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당한 규제 개혁과 간소화 또는 EU

에서 AI 혁신 및 투자를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촉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ⅹ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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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행정명령」도 혁신과 경쟁을 지지하며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보장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ⅹⅼⅰ 예를 들어, 미국은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현대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업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자원과 공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제 조치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정부 기관의 향후 AI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행정명령을 통해 AI 거버넌스를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는 샌드박스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ⅹⅼⅱ

미국 정부가 규제 간소화를 시도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규제 가드레일을 

정확하게 설정하되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와의 포용적인 협의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AI의 높은 위험과 잠재적 영향을 다루고, 합리적인 정책과 규제 접근법을 

개발하며 혁신을 진전하기 위해 행정명령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ⅹⅼⅲ AI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립될 자문위원회에는 업계의 AI 전문가가 

포함되며, 이 위원회는 국토안보부 장관과 직접 협력하여 중요 인프라에서 AI 사용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규제 개정 프로세스는 

자국 내 사회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구축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 OECD 「AI 원칙」은 각국 정부가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험을 통해 책임있는 AI 

혁신을 촉진하는 민첩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원칙 2.3에 따라 정책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ⅹⅼⅳ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부분은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하는 한국의 접근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블레츨리 선언」도 혁신 친화적 접근방식을 수용합니다. 

이 선언은 책임있는 방식으로 AI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통과된 EU 「AI법」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신 

촉진의 영역에서 글로벌 조율의 필요성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표준, 특히 

OECD가 정의한 표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의 

관련성을 높이고 향후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ⅹⅼⅴ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인공지능법’ 초안 등 기존 인공지능 

거버넌스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여 국제적 관행과 더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AI 산업 내의 이해관계자를 

더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행법에서는 AI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를 

사업자로 통합하여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ⅹⅼⅵ 이에 반해 OECD, EU, 

미국에서는 AI 시스템 개발자와 AI 시스템 배포자를 구분하여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ⅹⅼⅶ 이러한 접근방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산업 주체가 AI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역할이 다르고, 각각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혁신과 자율성의 원칙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업계 주도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AI 거버넌스 논의에 널리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통제된 시험 환경을 제공하고 업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얻는 등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혁신을 통해 

책임있는 AI 개발 및 사용을 강화하는 데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관련성이 높은 

정책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테크기업의 우수 사례 
Microsoft는 기술 아키텍처의 구조에 부합하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며, 

이러한 개혁의 성공적인 적용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ⅹⅼⅷ 테크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Microsoft는 AI 거버넌스를 위한 5

대 원칙 청사진을 비롯해 사고 리더십을 밝혔고,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진행되는 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AI 생태계의 역동적인 구조를 설명해 왔습니다. 혁신 그 자체이자 

창의적인 적용을 위한 혁신적 인프라인 AI의 이중적 역할을 고려할 때, 혁신 친화적인 

규제 개정 시 AI 기술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업계 참여자의 다양한 역할에 따라 

맞춤형으로 책임을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Microsoft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개정을 촉구하고, 특히 적용 수준에서 기존 조치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필요시 새로운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접근방식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혁신과 창의성의 선봉에 서 있는 Microsoft는 모든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며 변화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사이버 공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Microsoft는 ‘디지털 

제네바 협약’의 소집을 지지했습니다.ⅹⅼⅸ Microsoft는 기업 차원에서 고객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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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무렵 Microsoft는 보안 

관련 연구에 투자하기 위해 매년 1.3조 원(10억 미국 달러) 이상을 이미 선제적으로 

할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AI의 민감한 사용 사례, 특히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하여 Microsoft는 

2018년부터 시민의 기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가드레일을 구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습니다.ⅼ Microsoft

는 안면 인식 기술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AI 사용 사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관점을 제공하려는 Microsoft의 책임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2020년에는 

워싱턴주에서 안면 인식에 관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러한 옹호 활동이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ⅼⅰ 

Microsoft는 다년간의 작업과 연구 그리고 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진화하는 

위험과 우려에 대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중하면서도 민첩한 

접근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icrosoft가 책임있는 AI의 개념을 최초로 

제도화하고 2023년 9월에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여 

Copilot 저작권 서약을 발빠르게 공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ⅼⅱ Copilot 

저작권 서약은 이전의 AI 고객 서약을 토대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 약정은 Microsoft 

고객에게 Microsoft의 기술이 어떻게 창의적 자율성을 보호하고 촉진하는지를 알릴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정부에도 유용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Microsoft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 사항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프로세스를 기민하게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다른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Microsoft가 이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과 복잡성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을 

수행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헌신적으로 계속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Microsoft 같은 큰 기업은 자체 윤리원칙, [AI]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 

연구 자원 등 내부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혁신 개발, 확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윤리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AI 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정책적, 

관리적, 제도적 노력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면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모범 사례를 

수집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전파하다 보면 대기업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플러그인해 

잘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상생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기업이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견인하는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장

포용적 AI에 대한 한국의 접근
포용적 AI는 AI 기술이 다양성과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관계없이 AI의 혜택은 사회 모든 부문에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완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포용성을 확충하여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며, 의도치 않게 특정 집단을 소외시키는 

기술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제1, 2원칙은 디지털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포용적 AI’를 

지지합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디지털 

사회의 토대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확립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6가지 항목으로 디지털 권리와 자유를 설명합니다.ⅼⅲ 

(제6조) 
디지털 접근의 보장

모든 사람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디지털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디지털 다양성 존중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10조)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

모든 사람은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에 대해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원칙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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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에 명시된 인권과 자유는 AI의 맥락에서도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반면, ‘디지털 접근의 보장’은 덜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AI 거버넌스를 통한 접근성 보장에 따라 수반되는 것과, 디지털 접근성이 
중요한 목표가 되는 AI 시대에 근본적으로 우려되는 사회적 위험 요소를 보여줍니다.

조항

(제6조) 
디지털 접근의 보장 

•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에서 인간 중심 설계를 
적용한 AI 기반 보조 기술 활성화

•  AI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및 표준 

• 다양성 및 포용성 자문 그룹 

•  AI 개발 및 사용 시 포용적 기능 구현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 프로그램

근본적인 사회적 위험AI 거버넌스 관련 적용 사례

특정 인구집단의 배제, 다양한 수준의 
기술 활용 능력에 따른 불평등 심화, 
투표권 및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 
침해

한국
국내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전략화하고 실행하는 과기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과 ‘국가 AI 윤리기준’이라는 AI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구체화하여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ⅼⅳ 과기부는 2020년 12월OECD, EU 등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참고해 국가 AI 윤리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과기부가 

제시한 윤리기준 10가지 중 첫째는 인권 보호에, 셋째는 다양성 존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0년 5월, 과기부는 AI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한 AI 법제정비단을 

발족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최종 로드맵에서 위원회는 AI의 혜택이 더 

보편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ⅼⅴ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로드맵은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포용법의 입법 절차가 중단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2023년 9

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포용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디지털포용법은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개발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ⅼⅵ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도입하고,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 가이드라인과 관련 자료를 한데 모은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과기부가 NIA, ICT 

접근성표준화포럼과 공동으로 디지털 접근성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ⅼⅶ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표를 초청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디지털 기기-서비스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과 AI 혁신이 가져올 미래가 포용적이고 다양화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접근성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정부 마스터플랜 2021-2025’의 일환으로 AI 

기반 가상 비서의 도움을 받아 지능형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는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ⅼⅷ 이러한 가상 비서는 특정 혜택이나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하거나 

디지털 서비스 탐색과 관련해 불편을 느끼는 기타 사항 등, 시민이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계획안에는 

음성 안내를 위한 AI 지원 가상 스피커를 통합하여 디지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19년부터 사회적 차원에서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플랫폼인 디지털 포용 포럼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포용 정책을 위한 독립적인 분과를 이 

포럼에 신설했습니다. 이 새로운 분과는 기존에 각각 역량 개발, 정보 접근성, 대응을 

전담하는 분과와 협력하여 디지털 포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ⅼ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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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요약하면, 한국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권과 자유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접근성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AI 개발 및 사용에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자인을 통합하며, AI 실험과 혁신을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AI 관련 공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예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
AI 접근성에 대한 강조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논의, 특히 인권 존중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OECD 「AI 원칙」에는 포용적 성장, 인간 중심의 

가치, 공정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ⅼⅹ 이 원칙에 따른다면 인간 중심의 설계,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접근성의 보장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OECD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AI 관련 정책 활동을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3년에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발표했습니다.ⅼⅺ 

AI RMF에서 제기한 한 가지 우려 사항은 장애인이나 디지털 격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AI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AI RMF에서는 AI 위험을 매핑∙측정∙관리할 때 ‘인력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 

프로세스’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권장합니다.

2023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에서 접근성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인력 교육 및 개발”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만 언급됩니다.ⅼⅻ 더 넓게 해석하면 

차별, 편견 및 기타 남용을 금지하는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원칙에 AI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28개국이 서명한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물인 「블레츨리 선언」의 

참가자들은 AI가 포용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 선언에서 

포용적 AI는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ⅼⅹⅲ 

전반적으로 AI 거버넌스에 대한 최근의 글로벌 동향은 인권 중심의 접근방식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AI 시스템과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AI 개발 및 배포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디지털 

사회에서 취약계층의 기존 요구 사항과 AI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디지털은 곧 보편적 권리입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미래 사회에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기술 자체가 다양성, 포용성을 고려해 발전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기술 개발 및 구현, 기기 설계에 포용적 관점을 도입하는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그러한 전환이 가능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NIA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과 실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지능정보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AI 리터러시가 필수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 개발 및 추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디지털 인재 발굴 및 양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포용본부장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공공 서비스 혁신에 발맞춰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AI의 도움으로 각국의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접근성과 실용도를 점점 더 높이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공공 
부문에서 포용적 AI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Microsoft는 헌신적인 지지자로서 각국의 
사회와 국민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호주 

호주 공공서비스당국(Australian 
Public Service)은 Microsoft 
365 Copilot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시험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Microsoft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공공 서비스의 
미래, 즉 안전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호주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공공 서비스 당국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 있게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1

캐나다

Microsoft의 AI 기반 번역기는 
이제 캐나다 누나부트주 원주민 
인구의 70% 이상이 사용하는 
모국어인 이누크티투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icrosoft는 
누나부트 주정부 및 지역 커뮤니티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사회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캐나다 
문화와 유산의 기본 요소인 원주민 
언어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2

인도

정부 지원 AI4Bharat의 언어 
모델과 Microsoft Azure 
OpenAI Service의 추론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Jugalbandi 
챗봇은 시민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각자의 모국어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3 이 챗봇은 
인도의 공식 언어 22개 중 10개 
언어로 정부 프로그램 171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도록 확장되어 
개인화된 정보 검색을 제공합니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재로서 대규모 언어 솔루션을 
출시하여 인도 사회에서 민관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것입니다. 

1  Prime Minister of Australia (2023). Australian Government collaboration with Microsoft on artificial intelligence.  
출처: https://www.pm.gov.au/media/australian-government-collaboration-microsoft-artificial-intelligence 

2  Microsoft (2022). “Introducing Inuinnaqtun and Romanized Inuktitut!”. 출처: https://www.microsoft.com/en-us/
translator/blog/2022/02/01/introducing-inuinnaqtun-and-romanized-inuktitut/

3  Microsoft (2023). “With help from next-generation AI, Indian villagers gain easier access to government services.”  
출처: https://news.microsoft.com/source/asia/features/with-help-from-next-generation-ai-indian-villagers-gain-easier-
access-to-government-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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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기업의 우수 사례
Microsoft에서 접근성은 단순한 유행어나 뜬구름 잡는 원칙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Microsoft는 기술, 특히 AI가 취약계층의 삶에 미치는 혁신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접근성 연구 전담 팀을 조직했습니다. 이 팀은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8

년부터 Microsoft는 AI 접근성(AI for Accessib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 강화에 투자해 왔습니다.ⅼⅹⅳ 이 이니셔티브는 더 포용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AI 생태계에 접근성을 접목한 AI 시스템 개발 및 배포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을 경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Microsoft의 다양한 접근성 향상 

자료(UI 접근성 테스트 및 수정용 개발자 툴 등)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Microsoft는 

AI 접근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5년 동안 300억 원(약 2,500만 미국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2021년에는 기술, 인력, 업무 환경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성 향상 

서약을 발표했습니다.ⅼⅹⅴ 

정보의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서 Microsoft는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기본 인권, 특히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Microsoft는 미국장애인협회(AAPD)와 협력하여 2022년 장애인 투표 

지수를 도입했습니다.ⅼⅹⅵ 이 종합 통계 수치는 미국 50개 주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장애인 투표 지수는 장애인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고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고유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Microsoft의 가시적인 

결과물입니다.

AI 접근성을 위한 Microsoft의 노력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Microsoft는 SK텔레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접근성을 위한 AI’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Microsoft는 장애인 사용자의 업무, 

생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AI 기반 보조 기술을 소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ⅼⅹⅶ 

같은 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Microsoft 인에이블러(Enabler)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후 9개국으로 확대되어 장애인 350명 이상이 취업의 

기회를 얻는 데 일조했습니다.ⅼⅹⅷ Microsoft는 포용적 채용 프로세스 설계와 애자일 AI

를 통해 구현되었고 보조 기술 사용에 초점을 맞춘 45시간 교육을 통해 국내 파트너가 

조직에 다양성과 포용적 직장 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Microsoft

가 오랜 기간에 걸쳐 내부적으로 시도해 보고 의견을 수렴하며 접근성 연구에 수년간 

투자해 온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실효적인 지원이었습니다. 

Microsoft에서 접근성은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AI는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ⅼⅹⅸ 동시에 Microsoft는 접근성을 높여서 

이전에는 소외되었던 그룹을 열성적인 사용자로 흡수하고 가치 중심적인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접근성에 대한 

고려 사항을 제품과 프로세스에 통합해 온 Microsoft는 더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의 

기반이 될 AI 접근성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정책입안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통찰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혁신에 대한 경쟁과 기회는 공평해야 하며,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사회 

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 원칙은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ⅼⅹⅹ 

원칙 2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의 독과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디지털 자산의 보호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개인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6조)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사회 공동체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심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비롯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데이터 접근 보장

데이터의 개방은 촉진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 데이터는 
접근과 이용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그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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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미래 인력의 생산성 향상은 공동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것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생산 능력은 인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AI 리터러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AI 거버넌스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조항

(제14조)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  인력 재교육 및 전환을 위한 지원 계획 개발

•  학교 커리큘럼에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교육 
통합 

• 커뮤니티 인식 개선 워크숍 및 캠페인

• AI 윤리 교육 자료

•  AI 역량 강화를 위한 주 및 지역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

• 가짜 뉴스 필터링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강화

근본적인 사회적 위험AI 거버넌스 관련 적용 사례

비디지털 네이티브의 배제로 인한 
경제적 역량과 생산성 손실,  
디지털 소외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수, 
조작 및 가짜 뉴스에 대한 취약성 증가 

한국
한국 사회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문해력, 특히 AI 리터러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과기부는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2월에는 AI 윤리정책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윤리기준을 구체화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AI 윤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 등과 같은 주요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ⅼⅹⅺ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4월에 추가 개편되었습니다. AI 

윤리정책포럼은 한국 사회의 AI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콘텐츠를 수록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제작할 계획입니다.ⅼⅹⅻ 

교육부 역시 교육 환경에서의 AI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8월, 국내 교육 기관 및 활동에서 책임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하도록 하는 

토대인 ‘교육 분야 AI 윤리 원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ⅼⅹⅹⅲ 이 원칙의 핵심은 

교육 영역에서 AI 기술이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견고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교사와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AI 윤리를 지도해 주는 귀중한 길라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의 AI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는 공교육 시스템 혁신의 또 다른 영역은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확대입니다.ⅼⅹⅹⅳ 교육부는 2025년까지 수학, 영어, 

컴퓨터 과학, 특수교육용 국어 등의 과목에 우선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전 과목으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활용을 통해 모든 

학생이 학습 자료에 대한 맞춤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공교육을 통해 학습 경험과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NIA는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조성하고 AI 기반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AI 및 기타 ICT 개발에 대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ⅼⅹⅹⅴ 이처럼 

NIA 디지털포용본부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교통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실수요자에 맞는 교육을 위해 금융기관, 

민간 프랜차이즈 등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NIA는 중소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AI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교육 분야에 AI 

윤리를 도입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AI를 적용하며, 국내 개인과 조직 모두의 AI 관련 

디지털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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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논의 현황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정책 이니셔티브는 노동시장 전환과 리스킬링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 「AI 원칙」 2.4는 정부가 AI 기반 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AI 리스킬링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ⅼⅹⅹⅵ 여기에는 평등, 

다양성, 공정성에 중점을 둔 평생 교육과 업무 리스킬링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됩니다. 

OECD 「AI 원칙」 2.4는 호주의 차세대 AI 졸업생 프로그램, 케냐의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AI 시대 일자리 재설계 가이드와 같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ⅼⅹⅹⅶ 

G7 「AI 기본원칙」에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ⅼⅹⅹⅷ 원칙 9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기업이 대중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시스템 개발과 배포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관리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의 8가지 원칙 중 하나는 직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AI가 고용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이 이해해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ⅼⅹⅹⅸ 이 

행정명령은 조직이 AI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하는 동시에 유익한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개발할 것을 지시합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하는 ‘AI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AI

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ⅼⅹⅹⅹ 

영국이 주도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참가자들은 AI 관련 기술과 인재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ⅼⅹⅹⅺ 이 참가자들은 사람들에게 “AI를 설계∙개발∙배포∙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로 인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다양한 관련 사항을 우선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 사람들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서 빈번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크기업의 우수 사례
Microsoft와 같은 테크기업은 숙련된 AI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구직자가 

공평한 방식으로 관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AI 기술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icrosoft 필란트로피(Philanthropies)의 이니셔티브인 MS AI 스쿨은 

정부 및 업계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센티브와 수당이 포함된 종합적인 교육 

과정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으로 한국의 AI 인력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ⅼⅹⅹⅻ 이 

이니셔티브는 구직자에게 AI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가 지적한 인력 부족 문제도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AI 교육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참가자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 종사하던 이승윤 씨는 MS AI 스쿨에 참여한 후 AI와 빅데이터 

분야로 이직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기본 프로그래밍부터 

딥 러닝과 같은 첨단 개념까지 AI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의 성공 사례는 

MS AI 스쿨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급성장하는 AI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Microsoft는 자체 이니셔티브 외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더 공정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지역 파트너 회사의 이니셔티브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Microsoft

가 지원하는 사단법인인 Jump는 청소년,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2,300명이 AI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게 한 단체입니다.ⅼⅹⅹⅹⅲ 이 

이니셔티브는 기술 교육을 넘어 취업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Jump의 공동대표인 

은초롱 씨는 디지털 시대의 포용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영역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3 디지털 임파워먼트 프로젝트’는 6개월간의 노력의 정점으로서 참가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이 Microsoft의 Azure를 통해 AI 

서비스 및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교육에서 

여성을 교육 대상자로서 비교적 소홀히 여겼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AI 전문 기업 테스트웍스와 협력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여성에게 

AI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하고, 아울러 취업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Microsoft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를 활용해 코딩 없이도 커스텀 비전, 머신러닝 

디자이너와 같은 첨단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Azure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증명하는 AI 900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는 책임있는 AI에 

대한 토론과 IT 전문가의 멘토링이 더해져서 더욱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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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는 AI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 인력의 다양성이 확보되면 AI 시스템이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한편,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기술 및 고용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Microsoft는 2023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생성형 AI가 한국의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생성형 AI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ⅼⅹⅹⅹⅳ 이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

는 약 620조 원(4,763억 미국 달러)의 잠재 생산 역량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AI 도입의 이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지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생성형 AI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교차 기능적 사고로 다른 분야와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기업에서 다양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기 위한 리스킬링 등을 고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AI 거버넌스 접근방식에서 지속가능한 AI는 AI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사회 전반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성장,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에 대한 고려도 포함됩니다. 한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광범위한 목표에 AI 기술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한 책임있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 5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지속가능한 AI에 대한 
한국의 접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마지막 원칙은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기술 중심의 혁신적 솔루션으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류 복지의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의 이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원칙은 다음 3가지 주요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ⅼⅹⅹⅹⅴ 

원칙 5 
인류 후생의 증진 

(제26조)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

국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디지털 기술이 환경과 생태, 
기후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 공동체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세계 시민의 공동번영을 위해 디지털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여야 하다.

(제28조) 
디지털 국제규범 등을 
위한 협력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보편적인 디지털 국제규범의 
형성과 집행, 디지털 위험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AI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재정적·환경적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을 포괄합니다. 글로벌 리더들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여 인류 후생을 증진하며 AI 혁신의 혜택을 
보편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고 기술이 인류의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AI 거버넌스에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 조항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그러한 담론이 해소하고자 하는 잠재적 우려를 진단합니다. 

조항

(제26조)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

•  국제 선언

•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 AI 글로벌 파트너십(GPAI)

• 국가 AI 안전 기관 설립 

• AI 거버넌스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 기구 

•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촉진 

근본적인 사회적 위험AI 거버넌스 관련 적용 사례

국제적인 협력과 혁신,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공동의 추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AI 기술 악용,  
규제 불일치로 인한 무역 분쟁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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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은 AI의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AI 거버넌스를 위한 

글로벌 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AI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협력하여 세계 각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가 모여서 AI의 활용으로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달성하는 미래를 그리는 AI 포 굿(AI for Good)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기부는 2023년 2월, 전 연령대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AI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ⅼⅹⅹⅹⅵ 과기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중보건 위기에서 보듯 국가 간 보건의료 격차가 국제질서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AI를 개발∙활용하는 데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NIA는 2023년 9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NHN 등 주요 

디지털 및 기술 기업으로 구성된 디지털 ESG 라운드테이블을 발족했습니다.ⅼⅹⅹⅹⅶ 이 

라운드테이블은 민관 및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허브로서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기업 관행 개선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디지털 ESG 정책 연구와 국내 디지털 ESG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표준화를 우선 목표로 제정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모든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뉴욕에서 발표하고 제안하기로 한 결정은 이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차원을 

나타냅니다. 인류의 복지와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이 원칙은 2023년 9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는데, 벌써 UN, OECD, 영국 등 글로벌 논의의 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국제적 담론에 반영”하고 AI, 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ⅼⅹⅹⅹⅷ 

2023년 9월에 발표된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은 일상 속 AI 상용화가 어떻게 사회적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서 사회 전반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ⅼⅹⅹⅹⅸ 여기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 로봇, 소상공인을 

위한 원격 상담 및 AI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의료 분야 AI 적용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기부는 AI를 활용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일상의 고충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 
AI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글로벌 규범을 설정하려는 노력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국경을 넘어 AI 규제에 대한 표준화되고 일관된 

접근방식을 보장하여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설정하는 글로벌 규범은 디지털 접근성 차이로 인한 후생 격차 심화,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등 AI가 마주할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범은 빠르게 진화하는 AI 환경에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규범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책임감 있고 안전한 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 됩니다.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글로벌 AI 표준과 원칙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OECD 「AI 원칙」은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복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ⅹⅽ 이는 신뢰할 수 있는 AI가 인간과 자연환경 그리고 

사회 전반을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G7 「AI 기본원칙」도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교육 등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를 첨단 

AI 시스템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ⅹⅽⅰ 이 원칙에 따라 첨단 

AI 시스템은 UN SDG의 진전을 지원하고 더 많은 사회가 혁신적인 방식으로 세계의 

최우선 과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도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권리를 보장하는 AI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ⅹⅽⅱ 이 행정명령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디지털 권리장전」에서도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환경과 

생태, 기후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 공동체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인류가 환경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긴밀하고 구체적인 민관 공조가 요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포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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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AI의 지속가능한 배포와 사용을 지원하는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블레츨리 선언」은 AI의 혁신이 모두를 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AI 시스템의 개발로 “UN SDG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식량 안보, 생물다양성, 기후 측면에서 포용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공언했습니다. 
ⅹⅽⅲ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공익을 극대화하는 데 AI 활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 국제 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28개국 대표와 

주요 테크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가 모여 AI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논의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 자체가 이러한 협력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로서 2024년 5월의 미니 서밋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AI 정책의 글로벌 담론에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크기업의 우수 사례 
Microsoft는 AI가 모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Microsoft는 

지속가능성에 헌신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물 포지티브 및 제로 웨이스트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ⅹⅽⅳ 동시에 글로벌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인 플래네터리 컴퓨터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ⅹⅽⅴ

결정적으로, Microsoft는 우수 사례와 교훈을 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규범을 

확립하고 모범 사례와 프로세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AI 포 굿 랩(AI for Good Lab) 및 

GRW(Global Renewables Watch)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개인과 조직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금, 

기술 및 데이터를 제공합니다.ⅹⅽⅵ AI 포 굿 랩은 지역 단체가 플래네터리 컴퓨터와 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확장 가능한 기후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Microsoft, 플래닛 랩스,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가 공동개발한 GRW는 AI와 위성 이미지를 이용하여 국가별 청정에너지 전환 현황을 

파악하고 추이를 공개적으로 추적합니다. 이는 국가별 재생에너지 규모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생에너지와 환경의 통시적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목할 만한 협력으로 Microsoft는 지속가능환경생태개발협회(Sustainable 

Environment and Ecological Development Society, SEEDS)와 협력하여 인도에서 

사이클론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ⅹⅽⅶ 이 모델은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첨단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으로써 가장 피해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식별합니다. 이를 통해 SEEDS는 사이클론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을 정확하게 타깃팅하여 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는 모든 혁신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여 책임있는 AI 개발을 우선시합니다. 

최근 발표한 전략 백서인 <AI를 통한 지속가능성 가속화>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측정, 

예측, 최적화하는 능력, 지속가능한 솔루션 개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AI의 고유한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ⅹⅽⅷ 또한 이 자료는 Microsoft의 

실행 계획 5가지, 곧 ‘AI에 대한 투자, 디지털 및 데이터 인프라 개발, AI 운영에서 리소스 

사용 최소화, AI 거버넌스 발전, 지속가능성을 위해 AI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 역량 구축’

을 소개하여 혁신을 위해 AI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AI가 모든 사람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icrosoft의 최신 환경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2030년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전할 것을 강조합니다.ⅹⅽⅸ Microsoft는 계속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에는 전체 탄소배출량 0.5%를 줄였으며,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약 

100만 명까지 확대하였고, 모든 클라우드 하드웨어의 재사용∙재활용률은 82%를 

달성하여 매립지와 소각장에서 12,000톤 이상의 운영 폐기물을 재사용∙재활용으로 

전환했습니다. Microsoft는 더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청정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Microsoft 클라우드 및 플래네터리 컴퓨터의 개선, 친환경 소프트웨어 관행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혁신 기금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및 자연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포함한 50개 이상의 다양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 

7천억 원(6억 미국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AI 거버넌스,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조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icrosoft

는 여러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Microsoft는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AI의 가속화된 힘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기후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소중한 파트너가 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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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AI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 IT 

선도 국가인 한국은 AI 거버넌스에 있어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수용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의 고유한 요구에 알맞은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한국의 AI 거버넌스의 토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후속 

법률, 정책, 규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규제 당국과 사법 당국이 

한국 사회에서 AI의 역할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정책은 5가지 

기본원칙인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사회와 

산업이 상생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AI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책임있는 AI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AI 기술이 책임감 있게 개발∙배포되고, 

인권을 보호하며, AI 알고리즘의 편견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임있는 접근방식은 AI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AI 

거버넌스에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통합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AI의 발전이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성을 보장합니다. 

AI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AI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기술 인프라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결합하여 AI 거버넌스의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책임있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AI 관행을 통합하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국내 시장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과의 높은 정합성을 통해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접근방식, 곧 책임있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복지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다른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포지셔닝은 

책임있고 혁신적인 AI 사용의 선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미 높은 국제 정합성을 자랑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위시한 한국의 AI

관련 규제를 국제표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내적으로 AI 개발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AI 정책 논의에서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파악해 AI 규범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최전방에서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혁신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AI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사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Microsoft의 비전과 일치하여, AI 분야의 성장과 

안전에 대한 공동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본 보고서는 Microsoft와 NIA의 성공적인 

협력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기관 간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icrosoft가, 견고하고 안전한 AI 산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에 힘을 

보탤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전략들을 국내 상황에 특화된 포괄적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한국의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AI 

분야의 인재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선포는 한국이 AI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적 규모에서 효과적인 AI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이룩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하여 AI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위험 요소를 방지하는 AI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경제 

및 기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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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거버넌스 현황 

부록 A

이 섹션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정부 기관과 AI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한국 사회의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이라는 인공지능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구체화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초의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ⅽ 이 표준은 AI가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 ‘공공의 이익’, ‘기술의 목적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핵심 요건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 인권 보호

07 데이터 관리 

02 개인정보보호

08 책임감 

03 다양성 존중

09 안전 

04 피해 금지

10 투명성 

06 연대

05 공공성 

이후 과기부는 2022년 2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윤리정책포럼을 발족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권고안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포럼의 주요 결과물로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 및 개발 가이드라인과 

교육자가 AI 윤리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재 및 강의 

가이드가 있습니다.ⅽⅰ 이러한 자율점검표 및 개발 가이드라인은 2023년 4월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I윤리정책포럼은 한국 사회의 AI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 자료를 더욱 구체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ⅽⅱ AI 

윤리정책포럼 2기에서는 2023년 12월까지 채용, 공공안전,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등 

신뢰성과 윤리가 강조되는 분야에 대한 분야별 특화 자가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에게 테스트 및 

인증 표준에 대한 자발적 준수의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과기부는 디지털 신질서라는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후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2023년 9월에 발표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은 AI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디지털 시대에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개괄적으로 제시했습니다.ⅽⅲ 28개의 

간결한 기본원칙에 기반한 선언으로 구성된 이 헌장은 AI로 인한 위험(예: 가짜 뉴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기업, 정부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제시된 원칙에 맞춰 ‘AI법’, ‘디지털포용법’ 등의 

후속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과기부는 2023년 8월,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2020년 12월에 처음 수립된 AI 입법 로드맵을 수정하는 등,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대규모 AI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4기 정비단은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학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전문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각각 규제 개선, 신뢰 구축 방안, 분야별 고려 사항, AI 관련 저작권 문제 등의 

중장기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ⅽ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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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또한 2023년 10월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에 따라 

책임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ⅽⅴ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 표와 같이 민간 부문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정, AI 신뢰성 

인증 기술 투자 및 운영, AI 영향평가 및 윤리 교육 확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추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AI 신뢰성에 대한 기술적 보증 

2024년 자발적 AI 안전성 및  
신뢰성 검인증 제도 출시

2024년 자발적 AI 안전성 및  
신뢰성 검인증 제도 출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인공지능  
디지털 워터마킹 시스템(2024년 추진 예정) 

국제 협력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홍보

중동, 아세안, 미국, 영국과의 AI 공동 연구 
▶  국제적 공통 과제에 대한 AI 기반 솔루션 
▶ 의료, 교육, 에너지 분야의 AI 애플리케이션 

AI 거버넌스 관련 글로벌 의제 발굴
▶  AI 안전 연구소 
▶  국제 규범
▶  UN 산하 AI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기구 

2024년 5월 미니 서밋의 공동 주최 

규정 개정

향상된 AI 안전성 
▶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 

(2024년 발표 예정)

▶  고위험 AI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4년 발표 예정) 

이용자 안전 
▶  AI 워터마크 가이드라인(2024년 발표 예정) 

AI 개발 및 사용
▶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2024년 3월 내 발표 예정) 

▶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2023년 12월 발표) 

AI 영향평가 및 윤리 교육 

AI 영향평가 
▶  AI 서비스의 위험 식별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프레임워크
▶  AI 제품 및 서비스가 사회, 경제, 문화,  

공공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맞춤형 윤리 교육 
▶  다양한 대상 그룹과 수준을 위한  

맞춤형 AI 윤리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확대(2023년 일반인,  

2024년 개발자 및 배포자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디지털 정책을 수립하고 AI가 일상생활에 접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AI 관련 법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ⅽⅵ 

NIA는 과기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AI 법제정비단을 이끌고 있으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형성합니다. 또한 AI의 윤리, 안전, 

신뢰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국가 AI 정책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NIA는 국가 메타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여 가치 

있는 국가 정보를 집적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세트에 필수적인 국가 메타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AI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NIA는 AI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AI 기반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며, 공공/민간 부문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NIA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AI 및 기타 ICT 개발에 대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NIA는 AI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및 AI기업과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AI 기업의 AI 윤리 역량 강화를 위해 AI

윤리원칙 공동 제정, 사내 윤리 교육, 착한AI기업 인증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법)을 통과시켰습니다.ⅽⅶ 기존에 제출된 AI 관련 

법안 7개를 통합한 이 법안은 제목에서부터 두 가지 초점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사용자 안전에 중점을 둔 EU 「AI법」과 차별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조치와 정의가 일부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ⅽⅷ 특히, 법안에는 한국에서 흔히 선 허가 후 규제 원칙으로 

불리는 AI 기술에 대한 우선 허가 및 사후 규제 원칙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법은 안전하고 책임있는 AI 개발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AI 

산업을 감독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법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가 설립되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NIA 산하에 국가 인공지능센터가 설립될 것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ⅽⅸ 

 

이와는 별도로 최근 국회에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예상되는 위험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하고 특정 유형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금지하는 EU의 범위와 접근방식을 좀 더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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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버넌스에 대한 국회의 전반적인 관점을 변화시킬지, 이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AI 법안과 함께 어떻게 진전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 중 일부가 

AI 법안에 통합되었다가 이후에는 폐지되어 AI 법의 규제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는 AI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더불어 법률 개정을 통해 AI의 책임,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에 대한 고려 사항을 국내 기존 규제 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안은 2023년 3월에 발의되어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데이터 

주체에게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데이터 주체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ⅽⅺ

 

AI 활용 관련 추가 규제를 포함한 기타 개정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 발의 시기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2023년 2월 AI 기업의 알고리즘에서 데이터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고리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ⅽⅻ 

채용절차법 2023년 3월 기업이 채용 프로세스에서 AI를 사용할 때에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ⅽⅻⅰ

콘텐츠산업진흥법 2023년 5월 AI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는 것을 제안ⅽⅹⅳ

저작권법 2023년 6월
자동화된 정보 처리의 맥락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AI로 생성된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 AI 기술 적용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ⅽⅹⅴ

공직선거법 2023년 6월 캠페인 목적으로 허위 또는 AI가 조작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조작된 데이터 또는 정보에 대한 보고 또는 논평 제공에 제한ⅽⅹⅵ

정보통신망법 2023년 2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ⅽⅹⅶ

정보통신망법 2023년 6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AI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중개하는 주체를 포함ⅽⅹⅷ

이 모든 개정안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소위원회 검토 단계에서 계류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과정을 조율하는 것 외에도 

AI 거버넌스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2023

년 6월 23일, 개보위는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ⅽⅹⅸ 

이 콘퍼런스에서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호 당국, EU, OECD 등 

국제기구, AI 전문가들과 함께 AI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의 역동적인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개보위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조명하고 혁신과 개인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개보위는 규칙 기반에서 원칙 기반 규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핵심 원칙을 

다양한 실제 시나리오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기반의 

차등적 규제 조치를 옹호하고 강력하고 실용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합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ⅽⅹⅹ 여기에는 AI 환경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개보위의 

해석을 개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AI 시스템 및 서비스 사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보호팀을 신설해 법 해석 및 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등, AI 

시스템의 시작부터 데이터 수집, AI 학습,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규제 체계를 설계한다는 청사진에 따라, AI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부, 산업, 학계,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영역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되는 사회에서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협력하여 이용자 중심의 지능 정보 

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가져올 도전 

과제를 고려해 더 안전한 지능 정보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ⅽⅹⅺ 

이 원칙은 인간 중심의 서비스,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 안전, 비차별, 이용자 참여, 

프라이버시,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강조하며, AI 기술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접목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2019년부터 매년 지능 정보 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가 AI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문화적 영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ⅽⅹⅻ 이 지속적인 콘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고, 원칙과 정책이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역동적인 AI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원칙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에는 AI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했으며, 

2022년 4월에는 추가 설명 문서를 공개했습니다.ⅽⅹⅹⅲ 이 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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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기반 추천 서비스 플랫폼이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을 우선시하고 AI 기반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사용자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부 프로토콜과 자체 평가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AI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공개 요건과 영업 비밀 보호의 균형, 개인 데이터 사용의 명확한 공개 규범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ⅽⅹⅹⅳ 이 협의체에서는 메타버스의 책임있는 활용, 알고리즘 저널리즘 

시대의 윤리,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등 AI 시대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ⅽⅹⅹⅴ 이는 AI 기술의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용자 보호라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통위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교육부는 2022년 8월, 국내 교육 기관이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초석이 될 

교육 분야 AI 윤리원칙을 선포했습니다.ⅽⅹⅹⅵ 이 원칙은 교육 영역에서 인간의 성장을 

촉진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공개 자문, 전문가 회의, 국제적인 인사이트를 통합해 개발된 이 

원칙은 교육적 맥락에서 AI를 책임감 있게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며 교육 환경에서 AI 윤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구체적인 지침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 증진, 광범위한 사회 복지 기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보장, 모든 교육 이해관계자의 복지 보호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기준을 뒷받침하는 기본원칙은 인간의 성장 촉진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교육에서도 AI는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표준을 교육 부문의 다양한 측면, 예컨대 AI 윤리 교육, 교사 연수용 

자료, 교육 기술(에듀테크)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통합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목표는 AI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윤리적 적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원칙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AI 기술과 그 사용 환경에 적응하고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ⅽⅹⅹⅶ 를 교육 분야에 도입하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ⅽⅹⅹⅷ 교육부는 2025

년까지 수학, 영어, 컴퓨터 과학, 특수교육용 국어 등의 과목에 우선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과기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교육부가 구상하는 교육 혁신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보했습니다.ⅽⅹⅹⅸ

최근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명확한 보안 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은 2023년 6월 정부 기관, 교육 기관, 일반 대중이 이러한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Chat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발표했습니다.ⅽⅹⅹⅹ 

이 보안 가이드라인은 학계, 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는데, 

서비스의 액세스부터 프롬프트의 작성, 결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생성형 AI 기술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상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요 원칙으로는 개인정보나 

기밀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입력 금지,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윤리성∙적합성 

재검증, 생성된 콘텐츠 사용 시 「지식재산 기본법」 또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 필터링, 

상호 연결 및 확장 프로그램의 안전성 검증, 로그인 계정의 보안 설정 강화 등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교육부

059

새
로

운
 디

지
털

 질
서

058

Appendix A



AI 거버넌스의 최근 국제 동향 

부록 B

AI 거버넌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증가

지난 몇 년 동안 AI 거버넌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협력이 증가했는데, 특히 미국, EU, G7

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에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AI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2016년부터 AI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AI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발견한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는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이사회 권고안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ⅽⅹⅹⅺ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의 대표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이사회 권고안의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이들의 권고안은 OECD 「AI 

원칙」으로 승인되고 채택되었습니다.ⅽⅹⅹⅻ 

OECD 「AI 원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신뢰할 수 있는 

AI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정책을 촉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ⅽⅹⅹⅹⅲ 

OECD 「AI 원칙」은 투명성, 설명 가능성, 견고성, 보안, 안전성, 책임성과 같은 핵심 

주제를 강조하는 5가지 가치 기반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ECD 「AI 원칙」

에는 가치 기반의 원칙을 운영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국제 협력 권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OECD 「AI 원칙」은 각국 정부가 AI 연구에 대한 투자,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육성,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배포를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 AI 발전에 

따른 인력 전환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지식 

공유, 표준 개발 등의 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국제 공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OECD 「AI 원칙」이 도입된 이후 71개 이상의 관할권에서 국가 AI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OECD 「AI 원칙」에 따라 책임있는 

프레임워크와 원칙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ⅽⅹⅹⅹⅳ 또한 OECD는 가치 기반 

원칙을 구체적이고 운영 가능한 정책 옵션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주목했습니다.ⅽⅹⅹⅹⅴ 가장 중요한 것은 OECD 「AI 원칙」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 일례로 G7, OECD, GPAI가 협력하여 AI에 관한 G7 

기본원칙과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입니다.ⅽⅹⅹⅹⅵ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EU)은 2023년 10월,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기본원칙」(G7 「AI 기본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 원칙은 ‘히로시마 프로세스’

의 결과물입니다. G7 회원국은 그룹의 공유 가치에 부합하도록 2019년 OECD 「AI 

원칙」을 더욱 발전시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AI 거버넌스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논의를 진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ⅽⅹⅹⅹⅶ 

이러한 배경에서 11가지 기본원칙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하에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G7 「AI 기본원칙」이 각국 

정부와 조직에서 AI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G7은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원칙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ⅽⅹⅹⅹⅸ, ⅽⅹⅼ

OECD 「AI 원칙」 

OECD 「AI 원칙」 

OECD 
가치 기반 원칙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인류 복지

인간 중심의 
가치와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견고성, 보안 및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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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첨단 AI 시스템 개발 전반에 걸쳐 위험 대응 조치 채택

07 이용자를 위한 AI생성 콘텐츠 식별 조치 도입

02 시장 배포 후 취약점 대응 

08 위험 완화 조치에 대한 연구 및 투자 우선

03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09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첨단 AI 시스템 개발 우선

11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및 대응 조치 도입

04 첨단 AI 시스템 개발 사고 보고 시스템 구축 

10 국제 기술 표준 도입 

06 AI 시스템 생애주기 전반에 보안 조치 투자 

05 위험 기반 접근방식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방침 채택

G7 「AI 기본원칙」

G7 「AI 기본원칙」은 기본 모델 및 생성형 AI와 같은 첨단 AI 시스템을 다루며 첨단 

AI 시스템의 사용∙설계∙개발∙배포 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조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G7 「AI 기본원칙」의 핵심은 AI 시스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적용하며,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검증 및 완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위험 관리 정책을 개발할 것도 권장합니다.ⅽⅹⅼⅰ 

AI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은 또한 AI 행위자가 사용자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워터마킹과 같은 콘텐츠 인증 및 출처 증명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ⅽⅹⅼⅱ 

내부 관리 정책 외에도 AI 이해관계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유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보고, 첨단 AI 시스템의 기능과 한계, 

적절한 사용 및 오용 패턴 등의 공개 등이 포함됩니다.ⅽⅹⅼⅲ 

G7은 「AI 기본원칙」의 글로벌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AI 주체가 AI 시스템의 사회적 안전

∙보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와 범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에 투자하고, 국제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ⅽⅹⅼⅳ 

G7 「AI 기본원칙」은 첨단 AI 시스템으로 인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이 원칙은 AI 주체와 각국 정부가 첨단 AI 

시스템의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원칙은 EU 「AI법」 및 영국 「AI 백서」와 같은 

다른 국제 규정 및 원칙과 조화를 이루며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조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ⅽⅹⅼⅴ 

2023년 초, 미국 정부는 Microsoft를 비롯한 주요 AI 기업 12개사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발적인 안전 서약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10월, AI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발적 안전 서약과 함께 이 「백악관 행정명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백악관 행정명령」은 AI 

기업을 규제하는 것 외에도 모든 부문의 조직에 적용되며, 생성형 AI를 비롯해 예측∙추천

∙결정을 내리는 모든 기계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광범위한 AI 시스템을 다룹니다.ⅽⅹⅼⅵ 

「백악관 행정명령」은 AI 표준, 개인정보보호, 형평성 및 시민권,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 혁신과 경쟁, AI 거버넌스 리더십 등의 분야에서 8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백악관 행정명령」은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AI의 안전, 보안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도구 및 테스트 개발, 개발자가 안전 테스트 결과 및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와 

공유,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콘텐츠 인증 및 디지털 워터마킹에 대한 

지침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ⅽⅹⅼⅶ 

또한 「백악관 행정명령」은 AI 연구에 투자하고 경쟁력 있는 AI 시스템을 장려함으로써 

책임있는 혁신, 경쟁, 협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ⅽⅹⅼⅷ 

「백악관 행정명령」은 AI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정부가 AI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 파트너와 함께 AI 표준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참여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업 외에도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AI를 배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ⅽⅹⅼⅸ 

미국 백악관 
「AI 위험 예방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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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행정명령」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국내용이지만, 연방정부가 AI 표준에 대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라는 명시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 미국은 EU 및 27개국과 함께 AI 시스템의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블레츨리 선언」에 서명했습니다.ⅽⅼ 또한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비를 갖추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미국 AI 안전 연구소 

컨소시엄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ⅽⅼⅰ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전부터 NIST는 AI 관련 프레임워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분야와, 표준 개발 및 데이터 수집 분야를 지원해 왔습니다.ⅽⅼⅱ 

특히 2023년 1월, NIST는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개인, 조직, 사회가 AI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간/공공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ⅽⅼⅲ 

이 프레임워크는 AI 피해 유형 3가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특징 7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AI 

주체가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상호연결성을 지닌 

기능 4가지를 제공합니다.ⅽⅼⅳ 

이 프레임워크는 AI의 위험을 크게 3가지 유형, 곧 사람에 대한 위험, 조직에 대한 위험, 

생태계에 대한 위험으로 분류합니다.ⅽⅼ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는 AI 

개발자가 AI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을 설계∙개발∙사용∙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특징 

7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은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하고, 안전하며, 복원력이 있어야 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하며, 설명 가능하고, 해석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유해한 편견을 

관리하여 공정해야 합니다.ⅽⅼⅵ 

 

이러한 특성에 따라 AI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통합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AI 주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수집하여 AI 위험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악’ 기능을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ⅽⅼⅶ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AI 위험을 정기적으로 분석∙모니터링∙평가∙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ⅽⅼⅷ AI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AI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ⅽⅼⅸ 마지막으로, 위 기능의 지속성과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구조와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ⅽⅼⅹ 

AI RMF는 AI 거버넌스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AI RMF는 자발적이고 

분야와 사용 사례에 구애받지 않지만, NIST는 조직이 프레임워크의 접근방식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NIST AI RMF 전략 백서」, 「AI RMF 로드맵」과 같은 일련의 

자료도 함께 발행했습니다. 

NIST는 AI RMF를 발표한 후 다른 국제표준이나 가이드라인 및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NIST는 다양한 교차 검토를 진행해 AI RMF의 

신뢰성이 OECD AI 권고안, 「AI 권리장전 청사진」, 「백악관 행정명령」 및 EU 「AI법」안과 

일관성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ⅽⅼⅺ 

2023년 11월 초에 열린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는 영국 정부가 AI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 소집한 최초의 정상급 회의였습니다. 이 정상회의에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대표 150여 명이 초청되어 AI의 위험과 기회 그리고 AI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ⅽⅼⅻ 

이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는 프론티어 AI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확립하고, 프론티어 AI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심의하는 

것이었습니다.ⅽⅼⅹⅲ 이와 동시에 특별히 AI 안전 연구에 관한 국제 협력과 국내 및 국제 

프레임워크 지원을 위한 전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ⅽⅼⅹⅳ 

이와 같은 주요 목표는 「블레츨리 선언」으로 수렴되었습니다. 28개국이 서명한  

이 선언은 프론티어 AI에 대한 초기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ⅽⅼⅹⅴ 또한 이 선언은 위험의 식별과 완화를 위한 국내 및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ⅽⅼⅹⅵ 

미국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MF)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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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식별 측면에서 「블레츨리 선언」은 AI 안전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 기반의 

공유된 이해”와 이러한 위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글로벌 접근방식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험 완화 측면에서는 각국에 위험 기반 정책을 

채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에는 프론티어 AI 이해관계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체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ⅽⅼⅹⅶ 

이틀간 진행된 이 정상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가 국제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프론티어 AI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과 프론티어 AI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AI로 인한 

단기적인 AI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는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을 위한 국제 지침 원칙을 포함한 공통 원칙과 강령에 대한 

인식도 공고히 했습니다.ⅽⅼⅹⅷ 

「인공지능에 대한 조화로운 규칙을 규정하는 규정 제안서」(이하 EU 「AI법」)는 EU에서 

AI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포괄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 「AI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EU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유럽 단일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ⅽⅼⅹⅸ 

EU 「AI법」안에는 일련의 구체적인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EU 

규정을 준수하면서 시장에 출시되는 AI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AI 관련 규제를 현 시스템과 조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EU 「AI법」은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여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ⅽⅼⅹⅹ 

EU 「AI법」은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AI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배치하거나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EU 

내 또는 제3국의 제공자와 사용자도 포함됩니다.ⅽⅼⅹⅺ 그러나 “군사적 목적으로만 

개발되거나 사용되는” AI 시스템, “제3국의 공공기관”, “법 집행 및 사법 협력을 위한 

국제 협약의 틀 안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제기구 또는 당국”은 예외입니다.ⅽⅼⅹⅻ 

EU 「AI법」의 초석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입니다. 이 법에 따라 AI 

시스템은 “사람의 건강, 안전 및 기본권”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분류됩니다.ⅽⅼⅹⅹⅲ 

위험은 크게 네 가지 범주, 곧 허용 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으로 나뉩니다. 

각 위험 범주에는 AI 시스템을 개발, 사용 및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요건과 의무가 

따릅니다.ⅽⅼⅹⅳ 

EU 「AI법」에서 금지하는 허용 불가 AI 시스템은 대체로 잠재적이고 조작적인 기술을 

사용하며 특정 집단을 악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ⅽⅼⅹⅹⅴ 이 범주에 속하는 AI 시스템의 

예로는 소셜 스코어링, 실시간 생체 인식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ⅽⅼⅹⅹⅵ 

고위험 AI 시스템은 EU 보건 및 안전 법률에 해당하는 제품(장난감, 항공, 자동차 등)의 

안전 구성 요소 또는 생체 인식, 중요 인프라, 교육 및 고용과 같은 특정 영역에 배포되는 

시스템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ⅽⅼⅹⅹⅶ 이 범주에 속하는 시스템은 판매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기 전에 EU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EU 외부에서 

이러한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급 업체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ⅽⅼⅹⅹⅷ 이 외에도 고위험 시스템은 테스트, 기술, 데이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ⅽⅼⅹⅹⅸ 또한 개발자는 사람의 건강, 사망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고를 관련 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ⅽⅼⅹⅹⅹ 

다음으로, 제한적 위험 시스템은 조작의 위험이 제한된 시스템으로 식별됩니다.  

딥 페이크와 챗봇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됩니다.ⅽⅼⅹⅹⅺ 

마지막으로, 최소 또는 낮은 위험도를 가진 AI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요건을 충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요건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ⅽⅼⅹⅹⅻ 

2023년 12월 현재, 유럽 의회는 EU 「AI법」안에 대한 잠정적인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ⅽⅼⅹⅹⅹⅲ 아직 잠정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조항에는 이전에 기초 

모델로 불렸던 ‘범용 AI 모델’에 대한 의무 부과와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하위 범주에 대한 

추가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범용 AI 모델의 개발 및 배포 업체는 직접적인 

요건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만 고위험 사용 사례에 대한 기술 정보는 공유해야 

합니다. EU 「AI법」은 2024년 초에서 중반에 발효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조항별로 

상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도입되는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로 간주되는 

EU 「AI법」을 시작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법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법률을 채택하거나 

통과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ⅽⅼⅹⅹⅹⅳ 여러 관할권의 데이터 보호법에 영향을 미친 바 

있는 EU GDPR의 경우와 유사한 흐름이 전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U 「AI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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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AI 정책 동향 교차 검토

부록 C 국제사회 및 테크 산업 전반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한국의 AI 거버넌스 접근방식 

「디지털 권리장전」의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5대 기본원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의 AI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방식은 앞서 설명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주요한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비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G7 「AI 기본원칙」, OECD 「AI 원칙」, 미국 자발적 

안전 서약, 「디지털 권리장전」은 모두 책임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위한 일련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G7 「AI 기본원칙」, OECD 「AI 원칙」,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미국의 「백악관 행정명령」은 

모두 AI 거버넌스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AI 기술의 역동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개발 전 단계부터 

배포 후까지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AI 거버넌스에서 

윤리적 고려 사항을 한결같이 우선시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가치로는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인간 중심적 접근방식이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고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AI 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EU, 한국은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도 안전과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주요 AI 이해관계자는 AI 시스템의 

관리∙운영의 범위와 방침을 정립하고 개선하기 

위해 업계 파트너와 다층적 협력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영국은 투명성과 모범 사례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주요 AI 기업이 각자의 AI 안전 정책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G7 「AI 

기본원칙」은 위험 완화 조치에 대한 연구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도 전체적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국제 협력은 G7 「AI 기본원칙」, OECD 「AI 원칙」,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 「블레츨리 선언」, 「디지털 

권리장전」 등 다양한 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문맹률 격차, 지속가능성, 기후변화로 인한 격차 심화 등 AI로 인한 과제의 

범국가성을 인식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완화하는 데 국제적 협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칙 기반 규제 방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파트너십

국제 협력

윤리적 고려

위험 기반 접근방식

069

새
로

운
 디

지
털

 질
서

068

Appendix C



표 1: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최근 국제 AI 정책의 교차점 

원칙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2장)

원칙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4장)

원칙 2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3장)

원칙 4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5장)

원칙 5
인류 후생의 증진

(6장)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개인 데이터와 
지식재산 보호 (11)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1-3

글로벌 과제 해결 (9)

소비자, 환자, 학생을 위한 지원 2:  
교육을 혁신하는 AI의 잠재력 
구체화하기

근로자 지원 1:  
일자리 대체, 노동 기준, 직장 내 형평성, 
건강 및 안전, 데이터 수집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완화하고 AI
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칙과 모범 
사례 개발하기

혁신과 경쟁 촉진 1-3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식별,  
평가 및 완화 (1)

배포 및 시장 출시 후 취약성, 위험 및 
오용 모니터링 (2)

조직 전반의 책임있는 정보 공유 및  
사고 보고 (4)

AI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정책 개발, 
구현 및 공개 (5)

강력한 보안 제어 (6)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인증 및 예방 
메커니즘 (7)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개인 데이터와 
지식재산 보호 (11)

AI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새로운 표준 1: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자는 안전 
테스트 결과 및 기타 중요 정보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기

AI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새로운 표준 2:  
AI 시스템의 안전, 보안,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 도구, 
테스트 개발하기

AI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새로운 표준 4: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탐지하고 공식 
콘텐츠를 인증하기 위한 표준 및 모범 
사례를 수립하여 AI를 이용한 사기 및 
속임수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AI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새로운 표준 6:  
보안에 있어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효과적인 AI 사용에 관한 국가 보안 각서 
개발하기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1-4 

조직 전반의 책임있는 정보 공유 및 사고 
보고 (4) 

AI 안전, 보안 및 신뢰 향상을 위한 연구 
우선순위 지정 (8) 

투명성 및 책임성 위한 AI 시스템의 기능 
및 사용 영역 공개 보고 (3)

미국인의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우선시하여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미국인의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보호 연구 및 기술 강화하기 

소비자, 환자, 학생을 위한 지원 1:  
의료 분야에서 책임있는 AI 사용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의약품 개발 지원하기

 혁신과 경쟁 촉진 1-3 

글로벌 과제 해결 (9) 

국제 기술 표준 개발 및 채택 (10)

근로자 지원 1-2

해외에서 미국 리더십 발전 1-3 

G7 「AI 기본원칙」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

원칙 기반 AI 거버넌스에 대한 공동의 약속은 AI 시스템이 일련의 핵심 가치와 윤리적 고려 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다양한 맥락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책임있는 AI 기술 개발과 사용을 
위한 공통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도 여러 국제 AI 정책과 연계되어 높은 정합성을 보이며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디지털 격차 해소, 국제 협력 등 AI를 넘어선 광범위한 디지털 이슈를 다룸으로써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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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2장)

원칙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4장)

원칙 2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3장)

원칙 4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5장)

원칙 5
인류 후생의 증진

(6장)

관리 3: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AI 
리스크를 매핑, 측정, 관리할 때 인력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의 
우선시 여부

AI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인권 보호,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안전, 
윤리적 고려 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리 1: AI 위험의 매핑, 측정 및 관리와 
관련된 조직 전반의 정책, 프로세스, 절차 
및 관행 준비 여부 및 투명하고 효과적인 
구현 여부 

관리 2: 적절한 팀과 인력이 AI 리스크를 
매핑,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 및 교육받을 수 있는 구조 마련 여부

관리 4: 조직 내 AI 리스크를 고려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우선시 

관리 6: 타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및 
기타 공급망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AI 
위험과 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 마련 여부

측정 2: AI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여부 

관리 4: 식별∙측정된 AI 위험에 대한 대응 
및 복구를 포함한 위험 처리, 소통 계획의 
명문화 및 정기적 검토

AI는 안전하고, 인간 중심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배포, 사용되어야 한다. 

AI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인권 
보호,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안전, 
윤리적 고려 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자는 안전성 테스트, 평가, 
투명성, 책임 등 안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생명공학, 허위 정보 
등의 위험을 이해하고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기능 범용 AI 모델과 좁은 범위의 AI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 5: AI 관련 주체의 강력한 참여를 
위한 프로세스 준비 여부

공유된 AI 안전 위험을 파악하고,  
과학적 이해를 구축하고, 위험 기반 
정책을 개발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프론티어 AI 안전에 대한 국제적으로 
포괄적인 과학 연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사회 
등 모든 주체가 AI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악 5: 개인, 단체, 지역사회, 조직,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파악 

AI의 혁신적인 기회는 공공 서비스, 
인권, 환경적 지속가능성,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 등 더 큰 
공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포용적인 국제 교류를 유지하고, 기존 
국제 포럼에 참여하며, 광범위한 논의에 
기여하고, AI의 이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기 위해 프론티어 AI 안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다. 

공유된 AI 안전 위험을 파악하고, 과학적 
이해를 구축하고, 위험 기반 정책을 
개발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프론티어 AI 
안전에 대한 국제적으로 포괄적인 과학 
연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국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 
「블레츨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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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Microsoft의 모범 사례

부록 D

책임있는 설계: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AI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접근방식

AI 거버넌스에 대한 위의 원칙 기반 접근방식이 효과적이려면 업계 참여자가 책임감을 

지니고 이 원칙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AI 산업을 주도하는 Microsoft와  

같은 일부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AI 안전을 운영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Microsoft는 ‘AI 거버넌스: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여 공공 AI 

거버넌스를 위한 포괄적인 청사진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부 주도로 새로운 AI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구현합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개발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부는 NIST AI RMF에 맞춰 각자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Microsoft

의 백악관 자발적 안전 서약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둘째,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청사진은 중요 인프라를 감독하는 AI 시스템에 안전 메커니즘을 필수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양한 기술의 안전 브레이크와 유사하며, 인간이 

더 효과적으로 기술을 관리감독하고 시스템 복원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을 정의하고 페일 세이프 설계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허가된 AI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AI 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합니다. 

여기에는 AI 기술 종류에 따라 담당 규제 기관을 다르게 두어 다방면으로 관리하고, 

AI 배포 및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3C 원칙(클라우드, 고객, 콘텐츠)’

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I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각각에 맞는 

적절한 규제 아키텍처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AI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청사진

정부 규제 기반 AI 안전 체계 구현 및 구축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Al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 장치 필수화

AI 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고안

투명성 촉진 및 연구 및 비영리 목적에 대한 Al 개방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 구축

AI 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청사진

01

02

03

04

05

응용 프로그램 Al 모델의 출력을 활용해 최종사용자를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API 서비스

머신러닝 가속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 사전 학습된 모델에 접근하기 위한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또는 
엔드포인트

거대 Al 모델의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를 가속화 및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사전학습된 강력한 
Al 모델

Al 데이터센터 인프라

GPT-4와 같이 사전학습을 거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완성된 기초모델

고대역폭 상호 연결을 갖춘 고급 GPU(그래픽처리장치) 
클러스터를 포함한 고도화된 슈퍼컴퓨팅 인프라

Al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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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투명성을 높이고 학계와 비영리 단체의 AI 접근을 보장합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AI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Microsoft는 매년 AI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타 조치를 통해 AI 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 및 비영리 목적으로 AI를 개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계 연구자가 훨씬 더 많은 컴퓨팅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다면 AI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는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AI를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AI의 이점을 활용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의 많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전, 7개 주요 AI 기업(Microsoft,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AI 등)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일련의 자발적 안전 서약을 맺었습니다.ⅽⅼⅹⅹⅹⅴ 이 서약은 안전, 보안, 

신뢰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은 공개적으로 AI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의 내부/외부 보안 테스트를 

거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바이오, 사이버, 국가 안보 위험과 같은 AI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서약은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모범 사례와 위험 관리의 시범 사례를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안’ 측면에서는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 및 내부자 위협 보호 

장치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쉽게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자의 강력한 검증과 보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이 원칙의 핵심 약속은 디지털 

워터마킹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대중이 어떤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원칙은 기업이 AI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AI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며,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발전된 AI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요 AI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첫 번째 물결이 형성되자 더 많은 기업이 이 같은 

서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ⅽⅼⅹⅹⅹⅵ 이와 같은 민간 부문의 지지 표명은 미국 정부가 

「백악관 행정명령」을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Al 기술 아키텍처 기반 규제 체계안

응용 프로그램

API 서비스

사전학습된 강력한 
Al 모델

머신러닝 가속화 
소프트웨어

Al 데이터센터 인프라

응용 프로그램의 AI 활용이 기존 및 신규 법률, 규정,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지 확인 

배포 전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도입; 라이선스를 받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허가된 용도로만 배포 권한 부여; 
배포 후 안전 및 보안 모니터링 및 확인 

보안 수준, 수출 규제 컴플라이언스, 안전 프로토콜 
등에 따라 강력한 AI 모델의 훈련 및 배포를 위한 
라이선스 도입;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관리감독 확보

AI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AI 기업의 
자발적 안전 서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Microsoft 

안전하고 책임있는 AI 관행을 확대하기 위해 Microsoft는 첨단 AI 시스템의 안전, 보안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시작한 새로운 자발적 안전 서약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약속은 안전, 보안, 신뢰의 원칙을 따르며 

첨단 AI 모델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고 NIST AI RMF 및 AI 권리장전 청사진과 같은 기존 미국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Microsoft는 국립 AI 연구 자원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AI 시스템의 국가 차원 등기를 지지함으로써 AI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객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Microsoft는 NIST AI RMF의 광범위한 구현과 AI의 고유한 위험에 맞춘 사이버 

보안 관행의 채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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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자발적 안전 서약과 조응하는 Microsoft의 노력 

백악관 자발적 안전 서약:

기업은 레드 팀을 구성하고 신뢰 
및 안전 정보를 공유하며 AI 생성 
콘텐츠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백악관 자발적 안전 서약:

기업은 미공개 모델 가중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투자하고 AI시스템 취약점의 
책임있는 공개를 장려한다

백악관 자발적 안전 서약:

기업은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AI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연구를 
우선시하며, 대중의 이익을 위해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한다

Microsoft의 노력:

  레드 팀 활동 및 체계적인 측정을 통한 AI 시스템 테스트
  AI 신뢰성과 안전에 대한 신표준 개발을 위한 산업 차원 노력에 기여
  AI 콘텐츠 식별 위한 출처 표시를 구현
  NIST Al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구현
  고위험 모델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견고한 안전 확보 관행 구현

Microsoft의 노력:

  AI 제품 및 서비스의 사이버 보안 위험 식별 및 완화
  다중이해관계자 교류 참여 등을 통한 보안 위험 정보 공유 
  고성능 모델을 위한 라이선스 체계 개발 지원 
  Al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인지’ 개념 확장 기여

Microsoft의 노력: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연례 투명성 보고서 발간
  AI 시스템 이용 여부 고지 및 AI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학술 연구 프로그램 투자 증대 
  국립과학재단과 협력 하에 국가 AI 연구 자원 구축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검토 

  고위험 AI 시스템을 등록할 국가 데이터베이스 개발 지원

안전

보안

신뢰

「블레츨리 선언」 외에도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Microsoft를 비롯한 AI 기업은 정부와 

협력하여 AI 모델 테스트에 관해 합의를 했습니다.ⅽⅼⅹⅹⅹⅶ 이 자발적 협약에 따라 주요 

개발자는 위험을 완화하고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평가, 투명성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 안전 테스트를 만들고 실행”할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합니다.ⅽⅼⅹⅹⅹⅷ 

또한 이 협약에 따라 규제 기관과 개발자는 배포 전후에 새로운 AI 모델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협약을 운영하기 위해 개발자와 참여 정부(미국, 영국, EU 등)는 AI 안전 연구소의 

주도하에 테스트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선도적인 테크기업은 책임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AI 시스템의 구조에 책임있는 AI 원칙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AI 설계에 대한 책임있는 가이드라인,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 투명한 책임 메커니즘 수립 등, Microsoft가 취한 접근방식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업무 선례는 더 많은 테크기업이 책임있는 AI 관행을 채택하도록 

영향을 주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표준을 세우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Microsoft는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가 제시한 비전에 따라 책임있는 

AI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보안, 접근성에 대한 오랜 기간의 전사적 

노력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AI는 회사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Microsoft 전사 내 각 부서의 옹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8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Aether 위원회를 설립해 책임있는 AI 원칙을 만들고 AI 연구개발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거버넌스를 감독하고 AI 시스템 구축 시 

실행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책임있는 AI 표준을 작성하는 책임있는 AI 사무소를 

설립하여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실무 수준에서는 엔지니어링, 연구 및 

정책 부서의 핵심 팀이 회사 전체에서 책임있는 AI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AI 안전성 정상회의

선도적인 테크기업은  
AI 시스템을 설계할 때 책임있는 
AI를 구현하고 운영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Microsoft의 책임있는 AI를 
구현해 온 여정

*빨간 하이라이트 표시는 Microsoft의 추가적 안전 서약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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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각 팀에서 고유한 전문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책임있는 AI 

챔피언을 임명하여 제품, 엔지니어링 및 영업 팀에서도 책임있는 AI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책임있는 AI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Microsoft의 책임있는 AI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리더십 조정 및 책임을 

위한 포럼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Microsoft 이사회의 환경, 사회 및 공공 정책 

위원회가 책임있는 AI 준수 및 구현 여부를 감독합니다.

2023년 2월, Microsoft는 AI로 강화된 웹 검색 환경인 새로운 Bing을 출시했습니다. 

이 기능은 웹 검색 결과를 요약하고 채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시, 농담, 편지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으며,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AI가 강화된 새로운 Bing은 OpenAI

의 최첨단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GPT-4를 비롯한 Microsoft와 OpenAI의 다양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실행됩니다. Microsoft의 책임있는 AI 팀은 OpenAI가 공개되기 

몇 달 전부터 GPT-4와 협력하여 이 최첨단 AI 기술과 웹 검색을 새로운 Bing에 

결합하기 위한 맞춤형 기능과 기술 세트를 개발했습니다.

원칙 우리의 책임 있는 AI란 
어떤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가?

목표

도구 및 
실행 방법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필요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보조수단은 무엇인가?

필요조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책임있는 AI 기준의 구성요소 

사례 연구: Microsoft가 
책임있는 AI 접근방식을 새로운 
Bing에 적용한 방법

Bing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Microsoft는 책임있는 AI 에코시스템의 모든 역량을 

활용했습니다. 새로운 Bing 환경은 Microsoft의 AI 원칙과 Microsoft의 책임있는 

AI 표준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Microsoft의 책임있는 AI 사무소, 엔지니어링 팀, 

Microsoft Research 및 Aether 위원회를 비롯한 회사 전반의 AI 윤리 및 안정성 

전문가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AI 원칙과 책임있는 AI 표준에 따라 새로운 Bing의 잠재적인 피해와 오용을 식별∙측정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험이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유익한 용도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책임있는 AI 접근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이 따를 수 있는 

모범 사례를 강조하면서 이들의 접근방식을 설명합니다. 

식별
2022년 늦여름에 Microsoft는 모델 수준에서 GPT-4에 대한 탐색적 분석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여기에는 OpenAI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레드 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최신 기술이 추가적인 안전장치 없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테스트의 구체적인 목적은 유해한 

응답(이 경우 응답은 AI 시스템의 출력물이며 ‘완성물’, ‘생성물’, ‘답변’이라고도 함)

을 생성하고, 오용될 수 있는 잠재적 경로를 드러내며, 기능과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OpenAI의 모델 개발을 발전시키고, Microsoft

의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새로운 Bing에 대한 조기 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레드 팀에서는 모델 수준의 레드 팀 작업 외에 새로운 

Bing AI를 경험할 수 있는 한정판 미리보기로 제공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레드 

팀 작업을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격자가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고 완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적대적 테스터들이 

새로운 Bing 기능의 단점과 취약점을 광범위하게 평가했습니다. 

측정
레드 팀은 특정 유해 사례를 찾아낼 수 있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새로운 Bing과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대화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화 내에서 유해한 반응을 식별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입니다. 새로운 Bing AI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탈옥(잠금장치 해킹), 유해 콘텐츠, 근거 없는 콘텐츠와 같은 

잠재적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AI 체험에 특화된 책임있는 AI 지표를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측정 파이프라인을 통해 대규모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측정 파이프라인을 통해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규모 측정을 신속하게 수행하여 

프로덕션에 적용하기 전에 각 변경 사항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기간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레드 팀 작업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파악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 세트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rafapress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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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잠재적인 피해와 오용을 파악하고 측정하면서 기존 검색에 사용되던 방식에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개발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뷰 기간 도입 및 단계적 출시: 점진적 출시 전략은 연구실에서 안전하게 기술을 

세상에 내놓는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며, 새로운 Bing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이었습니다. 프리뷰 기간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의 수를 

제한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Bing을 사용하는 방식과 오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 

후에 정식 출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품 성능과 기존의 완화 기능을 개선하고, 

학습한 내용에 따라 새로운 완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Bing으로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또는 오용 완화 목적의 AI 기반 분류기와 메타 프롬프트: LLM을 사용하면 

유해하거나 오용될 수 있는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분류기와 메타 프롬프트는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Bing에 구현된 두 가지 완화 

조치입니다. 분류기는 텍스트를 분류하여 검색어나 채팅 프롬프트 또는 생성된 

응답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의 다양한 유형에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플래그는 

생성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다른 주제로 전환하게 

하거나 사용자를 기존 검색으로 리디렉션하는 등의 잠재적인 완화 조치를 합니다. 

메타 프롬프트에는 모델의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모델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메타 프롬프트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로 대화하세요.”

라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기반 답변: 새로운 Bing은 사용자가 정보를 검색할 때 웹 검색 결과의 

정보가 뒷받침하는 응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는 상단 

검색 결과의 텍스트와 메타 프롬프트를 통해 응답의 근거가 되는 지침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웹의 콘텐츠를 요약할 때 새로운 Bing은 입력 소스에 없는 정보를 응답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근거가 없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 시나리오와 

채팅 경험에서 사용자가 근거 없이 생성된 콘텐츠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Bing의 응답에는 사용자가 응답을 확인하고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소스 

웹사이트에 대한 참조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AI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으며,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웹 결과의 소스 

자료를 확인하도록 권장됩니다. 

  대화 흐름 제한: 프리뷰 기간에 채팅 세션이 너무 길어지면 반복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새로운 Bing의 의도된 어조와 일치하지 않는 응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채팅 세션당 턴(사용자의 질문과 Bing의 답변이 모두 포함된 

교환)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AI 시스템 사용 공시: 새로운 Bing은 의미 있는 AI 시스템 사용 공시를 위해 여러 

접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AI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알림과 

함께 새로운 B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피해를 식별∙측정∙완화하는 Microsoft의 접근방식은 프리뷰 기간과 그 이후에 수집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개선하여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Microsoft의 책임있는 AI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약속은 고객과 학습 내용을 

공유하여 고객의 책임있는 AI 여정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AI 관행이 채택될 때 

예상되는 사회적 이득을 확보하는 데는 고객사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Microsoft는 고객이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배포할 수 있도록 

플랫폼 AI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관련 자료를 문서화해 <투명성 노트>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투명성 노트>는 고객이 플랫폼 기술을 배포할 시기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의 목적, 기능, 한계를 일상적인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솔루션의 기능과 책임있는 AI 표준에서 벗어나는 사용 사례를 식별합니다.  

<투명성 노트>는 마케팅 문서와 기술 문서 사이의 간극을 메워 고객이 책임감 있게 AI

를 배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합니다.ⅽⅼⅹⅹⅹⅸ

고객에게도 책임있는 AI 사례를 운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수년에 

걸친 Microsoft의 책임있는 AI 연구는 Fairlearn 및 InterpretML과 같은 도구의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도구 모음은 AI 시스템의 잠재적 오류와 한계를 

식별∙진단∙완화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책임있는 AI 사례의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기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Microsoft 내부에서 처음 구상된 이후에 

활발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외부에서 계속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구 모음은 책임있는 AI 툴박스인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례 연구: Microsoft가 책임있는 
AI를 구현해 온 여정에서 고객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 
Azure의 온라인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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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기술 아키텍처 기반 규제 체계안

공정성

모든 사람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혹시 모를 
이슈를 확인합니다.

인과 분석

주요변수가 실제 값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합니다.

프롬프트 플로우

대규모 언어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여 프롬프트 빌딩, 
평가 및 조정을 간소화합니다.

Azure 콘텐츠 안전성

이미지 및 텍스트 입출력값에서 혐오, 
폭력, 성적 자극 및 자해 콘텐츠를 
감지합니다.

설명가능성

모델의 예측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모델에 대한 주요변수를 추출합니다 .

오류 분석

높은 오류율을 가진 데이터셋 코호트를 
식별하고 모델 내의 오류 분포를 
시각화합니다.

반사실적 설명

주요변수의 변화를 관찰하여 모델의 
예측 결과가 다른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를 찾습니다.

책임있는 AI 스코어카드

책임있는 AI 적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PDF로 제공하여 기술적 및 비기술적 
이해관계자와의 공유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가능케 합니다.

프리뷰로 제공되는 최신 도구인 Azure Content Safety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모든 

언어에서 증오, 폭력, 성적, 자해 콘텐츠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모델을 통해 기업이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책임있는 AI 툴박스를 기반으로 하는 Microsoft의 책임있는 AI 프로그램은 고객이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도구 개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한 책임있는 

AI 도구 중 일부를 Azure 머신러닝에 직접 통합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책임있는 AI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 기능 모음은 머신러닝 실무자와 비즈니스 이해관계자가 모델을 

디버깅하고 AI 시스템을 빌드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할 때 정보에 입각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단일 창을 제공합니다. 프리뷰 버전에 추가된 최신 

기능에는 사용자가 모델 구축 단계와 학습 및 평가 단계에서 비정형 데이터로 구축된 

대규모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텍스트 및 이미지 데이터를 지원하고, 근거성 등의 

측정을 포함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을 프롬프트∙평가∙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간소하게 

제공하는 프롬프트 흐름이 포함됩니다. 

Microsoft는 책임있는 AI 혁신을 위해 직접 연구한 결과를 고객의 책임있는 AI 여정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도구와 자료로 전환하는 데 투자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AI의 개발∙평가∙사용에 관여하는 커뮤니티는 직접적인 고객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커져만 가는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Microsoft는 책임있는 AI 표준, 

영향평가 템플릿, 최첨단 연구 자료집 등 책임있는 AI 프로그램의 주요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합니다. 또한 디지털 학습 경로를 통해 리더가 효과적인 AI 전략을 

수립하고, AI에 대비한 문화를 조성하며, 책임감 있게 혁신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ⅽⅹⅽ 

2023년 9월, Microsoft는 AI 기반 Copilot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Copilot 저작권 약정을 도입했습니다.ⅽⅹⅽⅰ 이 약정은 고객이 잠재적인 

저작권 청구에 대한 걱정 없이 Copilot 서비스와 이로부터 생성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Microsoft는 고객 측의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법적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Microsoft는 AI 고객 약정을 기반으로 2023년 12월에 Copilot 저작권 약정을 

개정하여 고객 저작권 약정(Customer Copyright Commitments, CCC)을 

도입했습니다. 이 약정은 유료 버전의 Microsoft 상업용 Copilot 서비스(업무용 ID

로 로그인한 경우 Windows Copilot 포함), Microsoft Copilot(이전의 Bing Chat 

Enterprise), Azure OpenAI 서비스, 구성 가능한 메타 프롬프트 및 기타 안전 시스템을 

갖춘 기타 생성형 AI 서비스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와 관련된 특정 타사 지식재산권 

청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Microsoft가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ⅽⅹⅽⅱ 

저작권 존중 및 고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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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의 고객 저작권 약정1

고객의 볼륨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3자의 IP 클레임으로부터 고객을 방어해야 하는 Microsoft의 의무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 대상 제품의 생성 콘텐츠에 대한 고객의 사용 또는 배포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출력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대상 제품의 일부인 
콘텐츠 필터, 메타 프롬프트의 제한 또는 기타 안전 시스템을 비활성화·회피·중단·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은 제3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오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출력 콘텐츠를 수정·사용·배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출력 콘텐츠를 생성한 모델의 사용자를 지정하는 데 사용한 고객 데이터를 포함, 
대상 제품과 관련하여 입력을 넣을 충분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청구는 상거래 또는 거래 과정에서 사용되는 출력 콘텐츠가 
제3자의 상표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구성 가능한 메타 프롬프트 또는 기타 안전 시스템을 갖춘 Azure OpenAI 서비스 및 Microsoft 생성 AI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출력 콘텐츠를 제공한 모든 제품에서 Azure OpenAI 서비스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완화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01

02

03

04

05

1  Microsoft(2023). 고객 저작권 약정 필수 완화 조치. 출처: https://learn.microsoft.com/en-us/legal/cognitive-services/openai/customer-copyright-

commitment

이 약정은 고객의 편에 서서 제품 사용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Microsoft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의 우려를 인식하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존중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icrosoft는 자사 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생성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터와 기술을 구현했으며, 고객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저작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고객 저작권 약정은 Microsoft의 상업용 

Copilot 서비스(업무용 ID로 로그인한 경우 Windows Copilot 포함), Microsoft 

Copilot(이전의 Bing Chat Enterprise) 및 Azure OpenAI 서비스의 유료 버전에 

적용됩니다.

AI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부록 E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에서 AI의 새로운 지형은 단순히 인간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AI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걸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슈별로 한국 기업이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의 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구현되면서 의료와 교육부터 사회적 담론과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큰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AI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은 환자 치료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을 개인화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정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비상 대응과 

도시 계획을 개선하여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AI를 수용하려는 국가의 헌신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영역별로 AI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01 의료 분야의 AI

02 교육 분야의 AI

03 경제 발전을 위한 AI

04 공공 서비스에서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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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화 사회의 AI 기반 헬스케어 혁신 
한국은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 관련 질병의 유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최선 교수팀은 Microsoft 

리서치의 AI4Science in Asia 팀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AI 기반 연구 이니셔티브를 

착수했습니다. 연구팀은 노화 관련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단백질결합수용체

(GPCR)를 표적으로 하는 분자 생성 모델인 TamGent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TamGent는 신약 개발에서 AI의 혁신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단백질 복합체를 직접 

표적으로 삼아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화합물 라이브러리 검색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크게 가속화하여 

잠재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령화 인구에 대한 국가적 의료 재정 부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한국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유망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국내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발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형기 교수가 주도하고 Microsoft 연구소가 지원하는 한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에 큰 영향을 미칠 신약 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과정인 약물 용도 변경의 비효율성입니다. 연구팀은 AI를 활용해 약물 적응증과 

약물 특성 데이터의 복잡성을 탐색함으로써 숏컷 학습(Shortcut learning)을 완화하고 

약물-질병 연관성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약물의 

용도 변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효과적인 치료법을 더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팀은 임상시험에서 현행 시험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한계를 다룹니다. 

기존의 기준은 임상시험 참가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히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대조 학습과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사용한 텍스트 재구성을 

활용하여 더 포괄적이고 임상적으로 관련성도 더 높은 EC를 생성하는 AI 기반 방법인 

CReSE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임상시험의 포용성과 안전성을 높여서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환자 집단을 더 잘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약품 용도 변경 

및 임상시험 설계에 있어 이처럼 AI를 적용한 발전은 특히 고령화 사회인 한국에서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MS AI 스쿨ⅽⅹⅽⅲ : 한국의 내일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
AI는 특히 전문 교육과 취업 준비 영역에서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Microsoft 

필란트로피의 이니셔티브인 MS AI 스쿨은 숙련된 AI 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한 한국의 

고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 직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Microsoft AI 스쿨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현지화한 

것으로, 정부 및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센티브와 수당이 포함된 종합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구직자에게 AI 기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지적한 인력 부족 문제도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승윤 씨는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서 일하던 중 MS AI 스쿨에 참여한 후 AI

와 빅데이터 분야로 이직했습니다. 그는 6개월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프로그래밍부터 딥 러닝과 같은 첨단 개념까지 AI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MS AI 스쿨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급성장하는 AI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MS AI 스쿨의 교육 품질은 졸업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입증되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갖춘 유능한 강사진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며, 이는 독학 학습을 점점 더 선호하는 

시대에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황혜정 씨는 학교와 Microsoft가 직접 연계된 점, AI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고사양의 Microsoft Cloud Azure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고, 

Microsoft 인증 Azure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주요 혜택으로 꼽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탄탄한 커리큘럼은 이론적 지식과 실제 적용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업계 관계자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MS AI 스쿨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협업 능력을 배양하고 

네트워킹, 취업 정보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팀 기반 접근방식은 

교육 경험을 확장하고 배움의 즐거움이 배가되게 합니다. 남성 위주의 IT 업계에서 

의료 분야 AI

교육 분야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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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황혜정 씨와 같은 교육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 비전과 

같은 전문 분야로 즉시 취업할 수 있는 발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MS AI 스쿨에 참여한 경력은 인사 담당자와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세계경제포럼의 예측을 고려할 때 AI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이는 고용 

시장에서 AI 전문 지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 문학 유산의 부활ⅽⅹⅽⅳ 
서강대학교의 한국학 학자인 웨인 드 프레메리 박사는 Azure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및 문화유산에 AI를 통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16

세기 영시의 복잡성과 유사하게) 11,000개가 넘는 고유 알파벳과 고대 한자 표의문자가 

밀집되어 있는 한국 역사 텍스트를 디지털로 부활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학생들의 과제는 고전 텍스트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드 프레메리 박사는 한국의 고전 텍스트를 AI가 해독하여 현대의 독자가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zure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문헌 내의 복잡한 패턴을 분석하여 미묘한 번역을 제공하고 한국 문학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의 활용은 교육 참여와 문화 보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그들의 유산을 연결하고, AI를 활용해 전 세계의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인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함께하는 벤틀리시스템즈ⅽⅹⅽⅴ : 
대규모 AI 기반 인프라 관리 솔루션 
인프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두주자인 벤틀리시스템즈는 Microsoft Azure 

플랫폼에서 디지털 트윈과 AI의 힘을 활용하여 글로벌 인프라 관리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솔루션은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업계 전문가가 통찰력을 

얻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벤틀리시스템즈는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여 인프라 개발과 유지보수에 대한 접근방식을 

혁신하여 물리적 시스템의 동적이고 데이터가 풍부한 표현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에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벤틀리시스템즈와 

한국 두산중공업의 협업은 디지털 트윈을 통한 경제 발전 촉진에 AI를 적용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및 건설 서비스와 함께 발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산중공업은 Microsoft Azure를 기반으로 하는 벤틀리시스템즈의 기술을 활용하여 

풍력발전 단지를 위한 첨단 디지털 트윈을 생성했습니다. 이 가상 모델은 Azure의 

강력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을 통해 통합된 사물 인터넷(IoT)과 기상 데이터를 포함한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정교하게 결합한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의 풍력발전소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 트윈은 기술 혁신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 터빈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I 요소는 물리학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상 조건에 따라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두산중공업은 각 터빈의 성능을 미세 조정하여 에너지 생산량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 얻은 정보는 에너지 생산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 풍력 터빈의 설계 과정에도 반영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출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터빈의 거동을 이해함으로써 후속 모델를 

설계할 때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 사이클은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재생에너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광범위한 경제 개발 목표의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벤틀리시스템즈는 Microsof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두산중공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정교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영역에서 AI가 접목된 디지털 트윈이 산업 

관행과 인프라 관리 및 경제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함을 보여줍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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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ⅽⅹⅽⅵ : 자동화를 통해 호스피탈리티의 중요 측면에 집중
Microsoft는 롯데호텔과 함께 파워 플랫폼을 활용한 초자동화 업무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IT 전문 지식이 없어도 업무를 자동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 기반 로봇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개 롯데호텔의 디지털 전환은 연간 약 1만  

시간의 시간 절감 효과를 거두며 호텔 업계에 자동화가 가져다 주는 실질적인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은 앱 개발 및 비즈니스 자동화 프로세스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Microsoft의 로코드 도구 모음입니다.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BI, 파워 

페이지로 구성된 이 플랫폼을 통해 롯데호텔 직원은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부 예약 정보를 호텔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예약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수기 입력의 오류도 크게 줄었습니다.

롯데호텔은 파워 플랫폼의 업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의 근무 환경을 혁신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처리자동화(RPA)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경진대회를 운영하며, 비용 절감에 기여한 이니셔티브에 포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생산성 

향상 문화가 정착되게 하려는 롯데호텔의 전략의 일환입니다.

롯데호텔은 파워 플랫폼을 고객 서비스, 운영 관리 등 다양한 비즈니스 과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확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롯데호텔은 직원이 앱과 

웹페이지를 개발하고 챗봇, Azure 오픈AI 서비스 등 첨단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김준우 디지털 

전략 이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권오성 부장은 파워 플랫폼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도와 보안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응급 서비스의 AI 개선 사항ⅽⅹⅽⅶ 
서울의 한 대학이 공공 안전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으로 AI를 활용해 놀라운 

정확도로 화재 발생을 예측하는 프로젝트에 앞장섰습니다. 바로 홍익대학교 이재승 

교수와 그의 학생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서울 소방청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Azure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이용해 개발한 모델은 화재 발생 예측 

정확도 90%를 달성하여 공공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측 모델링의 획기적인 발전은 화재 대응팀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소방서는 순찰 경로를 

조정하고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지역에 

대한 소방대원 배치가 개선되면서 대응 시간이 단축되어 잠재적으로 인명을 구하고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에서 얻은 놀라운 통찰력은 강남과 같이 

새로 개발되고 번화한 지역이 화재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관리와 대중의 신뢰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터의 

민감성을 인식한 이재승 교수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Microsoft 

가상 머신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고, 이는 대학 팀이 소방서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데이터 처리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복지와 자원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 공무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재 예측 모델의 성공은 범죄 예방과 교통 관리 등 다른 시민 과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휠체어 접근성 프로젝트는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AI를 활용하려는 대학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재승 교수는 

학생들이 필요한 기술과 분야별 지식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AI를 통해 서울의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의 수준을 더 

넓은 측면에서 향상할 수 있음도 강조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위한 AI

093

새
로

운
 디

지
털

 질
서

092

Appendix E



참조 

ⅰ MSIT (2019). 인공지능 국가전략. 출처: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eng&nttSeqNo=9&
bbsSeqNo=46&mId=10&mPid=9

ⅱ MSIT (2022). “대한민국, 뉴욕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디지털 대한민국 로드맵 마련”. 출처: https://www.
msit.go.kr/eng/bbs/view.do?sCode=eng&mId=4&mPid=2&bbsSeqNo=42&nttSeqNo=742

ⅲ Korea.net (2022). “한국, 디지털 경쟁력 순위 4계단 상승한 8위.” 출처: https://www.korea.net/
NewsFocus/Sci-Tech/view?articleId=221834 

ⅳ MSIT (2022).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출처: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
e=user&mId=113&mPid=238&pageIndex=15&bbsSeqNo=94&nttSeqNo=3183427&searchOpt=ALL&se
archTxt= 

ⅴ Korea IT News (2023). “국내 AI 시장 연 14.9% 성장...2027년 4.4조 전망.” 출처: https://www.koit.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12323

ⅵ Microsoft, 대한상공회의소 (2023). 생성형 AI의 경제적 영향: 대한민국 일자리의 미래. 출처: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
C010=20120936516&CHAM_CD=B001 

ⅶ MSIT (2022). “대한민국, 뉴욕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디지털 대한민국 로드맵 마련.” 

ⅷ TechM (2023).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 참석한 이종호 과기부 “적절한 AI 신뢰성·안정성 확보해야”.” 출처: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60 

ⅸ Salesforce (2023). 아시아 태평양 AI 준비 지수. 출처: https://www.salesforce.com/content/dam/web/
en_sg/www/documents/pdf/salesforce_ai_readiness_index_2023.pdf

ⅹ MSIT (2022). “대한민국, 뉴욕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디지털 대한민국 로드맵 마련.” 

ⅺ MSIT (2023).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OECD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출처: https://www.msit.go.kr/
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83648&formMode=&pag
eIndex=2&searchCtgry=&searchCtgry2=&searchCtgry3=&RLS_YN=&searchOpt=ALL&searchTxt= 

ⅻ MSIT (2023). “과기부,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참석 성과 발표.” 출처: https://www.msit.go.kr/bbs/view.
do 

ⅻⅰ KDI (2023). 디지털 권리장전. 출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3174

ⅹⅳ 디지털공론장 (2023). “디지털 권리장전.” 출처: http://beingdigital.kr/front/digital_rights.do 

ⅹⅴ KISDI (2022).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출처: https://www.kisdi.re.kr/cmm/fileDown.
do?key=170565&type=bbs; TTA (202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출처: https://tta.or.kr/tta/
downloadBbsFile.do?atchmnflNo=9722; KISDI (2022).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 출처: https://www.kisdi.
re.kr/bbs/view.do?bbsSn=113985&key=m2101113056011&pageIndex=1&sc=&sw= 

ⅹⅵ 정책브리핑 (2023). “민간 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설명회 개최.”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
pressReleaseView.do?newsId=156597130#pressRelease 

ⅹⅶ 대한민국 국회 (2023). AI 책임 및 규제 법안.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
do?billId=PRC_W2E3F0D8D0C1A0B9I3J1I2I1G4F0G1

ⅹⅷ PIPC (2023). “신뢰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규범, 첫 발을 떼다.”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
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083

ⅹⅸ OECD.AI Policy Observatory (2023). OECD AI 원칙 개요. 출처: https://oecd.ai/en/ai-principles 

ⅹⅹ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3).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을 위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지침 원칙. 출처: https://www.mofa.go.jp/files/100573471.pdf 

ⅹⅹⅰ The White House (2023). “사실 자료: 바이든 대통령,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에 관한 행
정명령 발표.” 출처: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10/30/fact-
sheet-president-biden-issues-executive-order-on-safe-secure-and-trustworthy-artificial-intelligence/

ⅹⅹⅱ NIST (2023).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출처: https://www.nist.gov/itl/ai-risk-management-framework 

ⅹⅹⅲ Cloud Security Alliance (2023). NIST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설명. 출처: https://cloudsecurityalliance.
org/blog/2023/08/30/nist-s-ai-risk-management-framework-explained/ 

095

새
로

운
 디

지
털

 질
서

094

References



ⅹⅼⅱ Skadden LLP (2023). “AI 인사이트: 바이든 행정부, 인공 지능에 관한 광범위한 행정 명령 통과.” 출처: 
https://www.skadden.com/insights/publications/2023/11/biden-administration-passes-sweeping-
executive-order-on-artificial-intelligence 

ⅹⅼⅲ The White House (2023). “사실 자료: 바이든 대통령,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에 관한 행
정명령 발표.” 

ⅹⅼⅳ OECD.AI Policy Observatory (2023). “AI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원칙 2.3).” 출처: https://oecd.ai/en/
dashboards/ai-principles/P12 

ⅹⅼⅴ European Parliament (2023). EU AI법. 

ⅹⅼⅵ 대한민국 국회 (2023). AI 책임 및 규제 법안. 

ⅹⅼⅶ Davis Wright Tremaine LLP (2023). “NIST,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최종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발표.” 
출처: https://www.dwt.com/blogs/artificial-intelligence-law-advisor/2023/01/ai-risk-management-
framework-nist 

ⅹⅼⅷ Microsoft (2023). AI 거버넌스: 미래를 위한 청사진. 출처: https://query.prod.cms.rt.microsoft.com/cms/
api/am/binary/RW14Gtw 

ⅹⅼⅸ Microsoft (2017). “디지털 제네바 협약의 필요성.” 출처: https://blogs.microsoft.com/on-the-
issues/2017/02/14/need-digital-geneva-convention/ 

ⅼ Microsoft (2018). “얼굴 인식 기술: 공공 규제와 기업의 책임의 필요성.” 출처: https://blogs.microsoft.
com/on-the-issues/2018/07/13/facial-recognition-technology-the-need-for-public-regulation-and-
corporate-responsibility/ 

ⅼⅰ Microsoft (2020). “마지막으로, 얼굴 인식 규제에 대한 진전.” 출처: https://blogs.microsoft.com/on-the-
issues/2020/03/31/washington-facial-recognition-legislation/ 

ⅼⅱ Microsoft (2023). “Microsoft, 고객을 위한 새로운 Copilot 저작권 약정 발표.” 출처: https://blogs.
microsoft.com/on-the-issues/2023/09/07/copilot-copyright-commitment-ai-legal-concerns/ 

ⅼⅲ 디지털 공론장 (2023). “디지털 권리장전.” 

ⅼⅳ MSIT (2020). “과기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Available a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
e=user&mPid=112&mId=113&bbsSeqNo=94&nttSeqNo=3179742 

ⅼⅴ MSIT (2020).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Available at: https://www.msit.
go.kr/bbs/view.do?sCode=user&mPid=112&mId=113&bbsSeqNo=94&nttSeqNo=3179749

ⅼⅵ MSIT (2023). “대한민국이 세계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korea.net/
Government/Briefing-Room/Press-Releases/view?articleId=7042&insttCode=A110439&type=O

ⅼⅶ MSIT (2023).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 개최.” 출처: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nt
tSeqNo=3183225&bbsSeqNo=94 

ⅼⅷ 디지털 정부 (nd). 디지털 정부 마스터플랜 2021-2025. 출처: https://www.dgovkorea.go.kr/ 

ⅼⅸ AI Times (2023). “NIA, ‘디지털포용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소외 없는 디지털 사회를 위해”.” 출처: https://
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154

ⅼⅹ OECD.AI Policy Observatory (2023). OECD AI 원칙 개요. 

ⅼⅹⅰ NIST (2023).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출처: https://www.nist.gov/itl/ai-risk-management-framework

ⅼⅹⅱ The White House (2023). “사실 자료: 바이든 대통령,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에 관한 행
정명령 발표.” 

ⅼⅹⅲ GOV.UK (2023). 블레츨리 파크, 2023년 AI 안전성 정상회의 의장 요약.

ⅼⅹⅳ Microsoft (2018). “접근성을 위한 AI,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2,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출처: 
https://blogs.microsoft.com/accessibility/ai-for-accessibility/ 

ⅼⅹⅴ Microsoft (2021). “새로운 접근성 약속.” 출처: https://news.microsoft.com/accessibility-commitment 

ⅼⅹⅵ Microsoft (2022). “모든 투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접근성 향상.” 출처: https://blogs.microsoft.com/
on-the-issues/2022/09/12/disability-voting-rights-week-index/ 

ⅹⅹⅳ GOV.UK (2023). 블레츨리 파크, 2023년 AI 안전성 정상회의 의장 요약. 출처: https://www.gov.uk/
government/publications/ai-safety-summit-2023-chairs-statement-2-november/chairs-summary-of-
the-ai-safety-summit-2023-bletchley-park 

ⅹⅹⅴ Ibid.

ⅹⅹⅵ Microsoft (2023).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s.
microsoft.com/on-the-issues/2023/06/14/russian-cyberattacks-ukraine-cadet-blizzard/ 

ⅹⅹⅶ The White House (2023). “사실 자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AI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도적인 
인공 지능 회사로부터 자발적인 안전 서약을 확보하다.” 출처: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
room/statements-releases/2023/07/21/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secures-voluntary-
commitments-from-leading-artificial-intelligence-companies-to-manage-the-risks-posed-by-ai/

ⅹⅹⅷ Reuters (2023). “Adobe, 다른 기업들도 AI 위험 관리를 위한 미국의 자발적 계획에 참여.” 출처: https://
www.reuters.com/sustainability/adobe-others-join-white-houses-voluntary-commitments-
ai-2023-09-12/ 

ⅹⅹⅸ Microsoft (2018). GDPR(일반데이터보호규정)에 대비하기. 출처: https://www.microsoft.com/en-us/
industry/microsoft-in-business/business-transformation/2018/03/29/getting-ready-for-general-data-
protection-regulation-gdpr/; Microsoft (2022). 책임있는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Microsoft의 프레임워크. 
출처: https://blogs.microsoft.com/on-the-issues/2022/06/21/microsofts-framework-for-building-ai-
systems-responsibly/

ⅹⅹⅹ 디지털 공론장 (2023). “디지털 권리장전.” 

ⅹⅹⅹⅰ Law Times (2020).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민간위원 위촉.” 출처: https://www.lawtimes.co.kr/
news/161045?serial=161045 

ⅹⅹⅹⅱ MSIT (2020).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ⅹⅹⅹⅲ PIPC (2023).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
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145 

ⅹⅹⅹⅳ 지디넷코리아 (2023). “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연내 로드맵2.0 발표.” 출처: https://zdnet.co.kr/
view/?no=20230816143413

ⅹⅹⅹⅴ 대한민국 국회 (2023).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ⅹⅹⅹⅵ 대한민국 국회 (2023) [212089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5인). 출
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A3H0G3F2B3A0X9F1E2O0N4M1I2H2; 
대한민국 국회 (2023). [212107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출
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X3Y0G3F0D6C1Y7X3F7N5L5K6I6F9; 대
한민국 국회 (2023). [21207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7인).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L3K0R3Q0R9Q1Q4Z2X8W0X8V5K7J4; 대
한민국 국회 (2023). [212218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출처: http://likms.
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P3Q0X5Y1X7X1V3W4V4C5D6B5C8A2; 대한민국 국회 
(2023). [21225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출처: http://likms.assembly.go.kr/
bill/billDetail.do?billId=PRC_D2B3C0K5K2J6H1I2G0H4O1P6N2O0M4; 대한민국 국회 (2023). [21200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3인). 출처: http://likms.
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S3F0B1O1Q2K1V1E0B9U4B4V0S3U0

ⅹⅹⅹⅶ ICT 규제 샌드박스 (2023). “실증 테스트.” 출처: https://www.sandbox.or.kr/apply/regulation.do 

ⅹⅹⅹⅷ Ibid.

ⅹⅹⅹⅸ European Parliament (2023). EU AI법.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
2023-0236_EN.html 

ⅹⅼ Ministry of Enterprises and Made in Italy (2023).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인공 지능에 대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다.” 출처: https://www.mimit.gov.it/en/media-tools/news/italy-germany-and-france-agree-on-
strengthening-their-cooperation-on-artificial-intelligence 

ⅹⅼⅰ The White House (2023). “사실 자료: 바이든 대통령,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에 관한 행
정명령 발표.” 

References 참조 

097

새
로

운
 디

지
털

 질
서

096

References



ⅹⅽⅲ GOV.UK (2023). 블레츨리 파크, 2023년 AI 안전성 정상회의 의장 요약. 

ⅹⅽⅳ Microsoft (2020). Microsoft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입니다. 출처: https://blogs.microsoft.
com/blog/2020/01/16/microsoft-will-be-carbon-negative-by-2030/

ⅹⅽⅴ Microsoft (nd).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성 컴퓨터. 출처: https://planetarycomputer.microsoft.com/

ⅹⅽⅵ Microsoft (2022). 2022 환경 지속 가능성 보고서. 출처: https://query.prod.cms.rt.microsoft.com/cms/
api/am/binary/RW15mgm 

ⅹⅽⅶ Microsoft (2021). “이 비영리 단체는 AI를 통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있습
니다.” 출처: https://news.microsoft.com/source/asia/features/seeds-india-climate-change-ai/

ⅹⅽⅷ Microsoft (2023). AI를 통한 지속 가능성 가속화: 플레이북. 출처: https://blogs.microsoft.com/on-the-
issues/2023/11/16/accelerating-sustainability-ai-playbook/

ⅹⅽⅸ Microsoft (2023). 2023년 영향 요약. 출처: https://query.prod.cms.rt.microsoft.com/cms/api/am/
binary/RW1f1Fv 

ⅽ Law Times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 

ⅽⅰ KISDI (2022).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TTA (202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KISDI (2022).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

ⅽⅱ KISDI (2023). 「“2023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안)」 공개.” 

ⅽⅲ KDI (2023). 디지털 권리장전. 

ⅽⅳ 지디넷코리아 (2023). “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연내 로드맵2.0 발표”. 

ⅽⅴ KDI (2023). “과기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발표”. 출처: https://eiec.kdi.re.kr/policy/
callDownload.do?num=243950&filenum=1&dtime=20231025165822 

ⅽⅵ NIA (2023). “NIA 소개.” 

ⅽⅶ 대한민국 국회 (2023).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ⅽⅷ 포춘 코리아 (2023). “약일까 독일일까...인공지능(AI)법의 운명은.” 출처: https://www.fortunekorea.co.kr/
news/articleView.html?idxno=29373

ⅽⅸ Ibid.

ⅽⅹ 대한민국 국회 (2023). AI 책임 및 규제 법안.

ⅽⅹⅰ PIPC (2023).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ⅽⅹⅱ 대한민국 국회 (2023). [21201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2인). 

ⅽⅹⅲ 대한민국 국회 (2023). [212089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5인); 대한
민국 국회 (2023). [212107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국회 (2023년). [21207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7인).

ⅽⅹⅳ 대한민국 국회 (2023). [212218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ⅽⅹⅴ 대한민국 국회 (2023). [21225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 

ⅽⅹⅵ 대한민국 국회 (2023년). [21225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ⅽⅹⅶ 대한민국 국회 (2023년) [21200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등 13인). 

ⅽⅹⅷ 대한민국 국회 (2023) [2122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
원 등 10인). 

ⅽⅹⅸ PIPC (2023). “인공지능 규제방향 국제적 논의 본격 시작.”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
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8981

ⅽⅹⅹ PIPC (2023). “신뢰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규범, 첫 발을 떼다.” 

ⅽⅹⅹⅰ 정책브리핑 (2019). 방통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출처: https://www.korea.kr/
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83&call_from=naver_news

ⅼⅹⅶ DE News (2020). “MS-SK텔레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근성을 위한 인공지능’ 세미나”. 출처: https://www.
d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6 

ⅼⅹⅷ newsbytes.ph (2023). “Microsoft 인에이블러 프로그램은 350명의 Pinoy PWD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
습니다.” 출처: https://newsbytes.ph/2023/05/31/microsoft-enabler-program-helped-350-pinoy-pwds-
get-employed/ 

ⅼⅹⅸ Microsoft (nd). 접근성 진화 모델. 출처: https://query.prod.cms.rt.microsoft.com/cms/api/am/binary/
RE4wNu4 

ⅼⅹⅹ 디지털 공론장 (2023). “디지털 권리장전.” 

ⅼⅹⅹⅰ KISDI (2022).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TTA (202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KISDI (2022).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

ⅼⅹⅹⅱ KISDI (2023). “2023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안) 공개”. 출처: https://www.kisdi.re.kr/
bbs/view.do?bbsSn=114068&key=m2101113055944

ⅼⅹⅹⅲ 정책브리핑 (2022). “인공지능,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해요!”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
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749

ⅼⅹⅹⅳ KDI (2023).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출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
do?num=239513&pg=&pp=20&topic=O

ⅼⅹⅹⅴ NIA (2023). “NIA 소개.” 출처: https://eng.nia.or.kr/site/nia_eng/04/10401000000002016093002.jsp

ⅼⅹⅹⅵ OECD.AI Policy Observatory (2023). OECD AI 원칙 개요. 

ⅼⅹⅹⅶ OECD.AI Policy Observatory (2023).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OECD 원칙을 이행하는 방법.” 출처: 
https://oecd.ai/en/wonk/national-policies-2 

ⅼⅹⅹⅷ European Commission (2023).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지침 원칙. 출처: https://
ec.europa.eu/newsroom/dae/redirection/document/99641 

ⅼⅹⅹⅸ The White House (2023). “사실 자료: 바이든 대통령,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에 관한 행
정명령 발표.” 

ⅼⅹⅹⅹ EY (2023). AI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출처: https://www.ey.com/en_us/public-
policy/key-takeaways-from-the-biden-administration-executive-order-on-ai

ⅼⅹⅹⅹⅰ GOV.UK (2023). 블레츨리 파크, 2023년 AI 안전성 정상회의 의장 요약.

ⅼⅹⅹⅹⅱ 한국일보 (2023). “가치관을 바꾼 MS AI 스쿨...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
com/News/Read/A2023062010290004218 

ⅼⅹⅹⅹⅲ 벤처스퀘어 (2023). “차별 없는 디지털 교육으로 함께 도약하세요!” 출처: https://www.venturesquare.
net/890280

ⅼⅹⅹⅹⅳ Microsoft, 대한상공회의소 (2023). 생성형 AI의 경제적 영향: 대한민국 일자리의 미래.

ⅼⅹⅹⅹⅴ 디지털 공론장 (2023). “디지털 권리장전.”

ⅼⅹⅹⅹⅵ AI for Good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인공지능(AI)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TU와 협력합니다.” 출처: https://aiforgood.itu.int/the-ministry-of-science-and-ict-partners-with-the-
itu-to-foster-a-hospitable-environment-for-artificial-intelligence-ai/

ⅼⅹⅹⅹⅶ Korea IT News (2023). “‘디지털 ESG 협의체’ 출범.” 출처: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16451

ⅼⅹⅹⅹⅷ MSIT (2023). “대한민국이 세계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합니다!”

ⅼⅹⅹⅹⅸ 정책 브리핑 (2023).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 발표.”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
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90066&pWise=sub&pWiseSub=C3

ⅹⅽ OECD.AI Policy Observatory (2023).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복지(원칙 1.1).” 출처: https://oecd.
ai/en/dashboards/ai-principles/P5

ⅹⅽⅰ European Commission (2023).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지침 원칙. 

ⅹⅽⅱ The White House (2023). “사실 자료: 바이든 대통령,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에 관한 행
정명령 발표.” 

References 참조 

099

새
로

운
 디

지
털

 질
서

098

References



ⅽⅹⅼⅶ The White House (2023). “사실 자료: 바이든 대통령,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에 관한 행
정명령 발표.” 

ⅽⅹⅼⅷ Ibid.

ⅽⅹⅼⅸ Ibid.

ⅽⅼ GOV.UK (2023). AI 안전성 정상회의 블레츨리 선언, 2023년 11월 1~2일. 출처: https://www.gov.
uk/government/publications/ai-safety-summit-2023-the-bletchley-declaration/the-bletchley-
declaration-by-countries-attending-the-ai-safety-summit-1-2-november-2023

ⅽⅼⅰ NIST (2023). 미국 인공 지능 안전 연구소. 출처: https://www.nist.gov/artificial-intelligence/artificial-
intelligence-safety-institute

ⅽⅼⅱ NIST (2023).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에 관한 행정 명령. 출처: https://www.nist.gov/
artificial-intelligence/executive-order-safe-secure-and-trustworthy-artificial-intelligence/executive-
order-faqs

ⅽⅼⅲ NIST (2023).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ⅽⅼⅳ Cloud Security Alliance (2023). NIST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설명. 출처: https://cloudsecurityalliance.
org/blog/2023/08/30/nist-s-ai-risk-management-framework-explained/

ⅽⅼⅴ Wilson Sonsini (2023). “NIST, 인공 지능 위험 관리 프레임 워크 (AI RMF) 출시.” 출처: https://www.wsgr.
com/en/insights/nist-releases-it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ai-rmf.html

ⅽⅼⅵ NIST (2023).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ⅽⅼⅶ Ibid.

ⅽⅼⅷ Ibid.

ⅽⅼⅸ Ibid.

ⅽⅼⅹ Ibid.

ⅽⅼⅹⅰ NIST (2023). 교차검토: NIST AI RMF 신뢰성과 OECD AI 권고안, 제안된 EU AI 법안, 행정명령 13960, AI 권리
장전 청사진 간 관련성. 출처: https://www.nist.gov/system/files/documents/2023/01/26/crosswalk_AI_
RMF_1_0_OECD_EO_AIA_BoR.pdf

ⅽⅼⅹⅱ GOV.UK (2023). 블레츨리 파크, 2023년 AI 안전성 정상회의 의장 요약.

ⅽⅼⅹⅲ Ibid.

ⅽⅼⅹⅳ Ibid.

ⅽⅼⅹⅴ Ibid.

ⅽⅼⅹⅵ GOV.UK (2023). AI 안전성 정상회의 블레츨리 선언, 2023년 11월 1~2일.

ⅽⅼⅹⅶ Ibid.

ⅽⅼⅹⅷ Ibid.

ⅽⅼⅹⅸ European Parliament (2023). 진행 중인 EU 법률에 대한 브리핑, AI법. 출처: https://www.europarl.
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BRI(2021)698792 

ⅽⅼⅹⅹ Ibid

ⅽⅼⅹⅹⅰ EY (2023). EU AI 법안: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출처: https://www.ey.com/en_ch/forensic-integrity-
services/the-eu-ai-act-what-it-means-for-your-business

ⅽⅼⅹⅹⅱ European Parliament (2023). 진행 중인 EU 법률에 대한 브리핑, AI법. 

ⅽⅼⅹⅹⅲ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2023). AI Act: 입문서. 출처: https://cset.georgetown.
edu/article/the-eu-ai-act-a-prime

ⅽⅼⅹⅹⅳ European Parliament (2023). 진행 중인 EU 법률에 대한 브리핑, AI법. 

ⅽⅼⅹⅹⅴ Ibid.

ⅽⅼⅹⅹⅵ EY (2023). EU AI 법안: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ⅽⅼⅹⅹⅶ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2023). AI Act: 입문서. 

ⅽⅹⅹⅱ KCC (2022).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제4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참석. 출처: https://
www.kcc.go.kr/user.do;jsessionid=fQ5yXtWEmGPoGf5-C5HO08O_E1c89xJ5dH942mVM.servlet-aihgcl
dhome20?mode=view&page=A04070000&dc=&boardId=1035&cp=1&boardSeq=54246

ⅽⅹⅹⅲ KDI (2021). “방통위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출처: https://eiec.kdi.
re.kr/policy/materialView.do?num=215524&topic=; KCC (2022). 방통위,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
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발간. 출처: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
=&boardId=1113&cp=19&boardSeq=53025

ⅽⅹⅹⅳ 정책브리핑 (2022). “방통위 제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출처: https://www.korea.kr/
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671

ⅽⅹⅹⅴ KCC (2023). “방통위,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 쟁점 논의”. 출
처: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
eq=55026

ⅽⅹⅹⅵ 정책브리핑 (2022). “인공지능,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해요!” 

ⅽⅹⅹⅶ KDI (2023).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ⅽⅹⅹⅷ MOE (2023).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법적지위 얻다.”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
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70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
e&m=020402&opType=N

ⅽⅹⅹⅸ MSIT (2023). “디지털 교육혁신의 성공을 위한 과기부-교육부 정책협력 강화”. 출처: https://www.msit.go.kr/
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3595&sea
rchOpt=ALL&searchTxt=

ⅽⅹⅹⅹ NCSC (2023). “챗봇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2023.6)”. 출처: https://www.ncsc.go.kr:4018/
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InstructionGuide_main&nttId=54340&pageIndex=1

ⅽⅹⅹⅹⅰ OECD.AI Policy Observatory (2023). OECD AI 원칙 개요. 

ⅽⅹⅹⅹⅱ Ibid.

ⅽⅹⅹⅹⅲ OECD (2023). OECD AI 논문: OECD 인공지능 원칙의 4년 후 이행 현황. 출처: https://www.oecd-ilibrary.
org/docserver/835641c9-en.pdf?expires=1699509807&id=id&accname=guest&checksum=FA0CE5E7F
BE79FBBC359F5FFD3D7159F

ⅽⅹⅹⅹⅳ OECD.AI Policy Observatory (2023).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OECD 원칙을 이행하는 방법.”

ⅽⅹⅹⅹⅴ Ibid.

ⅽⅹⅹⅹⅵ Ibid.

ⅽⅹⅹⅹⅶ EY (2023). “뉴스 알림: G7 AI 원칙 및 행동 강령.” 출처: https://assets.ey.com/content/dam/ey-sites/ey-
com/en_gl/topics/ai/ey-g7-ai-principles-and-code-of-conduct-final.pdf

ⅽⅹⅹⅹⅷ European Commission (2023). “위원회는 인공지능에 관한 지도 원칙과 행동 강령에 대한 G7 정상들의 합의
를 환영합니다.”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5379

ⅽⅹⅹⅹⅸ DLA Piper (2023). G7은 인공 지능에 대한 지침 원칙과 행동 강령을 발표합니다. 출처: https://www.
dlapiper.com/en/insights/publications/ai-outlook/2023/g7-publishes-guiding-principles-and-code-
of-conduct-for-artificial-intelligence 

ⅽⅹⅼ Ibid.

ⅽⅹⅼⅰ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japan (2023).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을 위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지침 원칙. 출처: https://www.mofa.go.jp/files/100573471.pdf

ⅽⅹⅼⅱ Ibid.

ⅽⅹⅼⅲ Ibid.

ⅽⅹⅼⅳ Ibid.

ⅽⅹⅼⅴ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2023). “G7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조율을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https://technologyquotient.freshfields.com/post/102irzk/g7-hope-to-kick-off-global-alignment-
on-ai-governance

ⅽⅹⅼⅵ EY (2023).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References 참조 

101

새
로

운
 디

지
털

 질
서

100

References



ⅽⅼⅹⅹⅷ European Parliament (2023). 진행 중인 EU 법률에 대한 브리핑, AI법. 

ⅽⅼⅹⅹⅸ Ibid.

ⅽⅼⅹⅹⅹ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2023). AI Act: 입문서. 

ⅽⅼⅹⅹⅹⅰ European Parliament (2023) 진행 중인 EU 법안에 대한 브리핑, AI법. 

ⅽⅼⅹⅹⅹⅱ Ibid.

ⅽⅼⅹⅹⅹⅲ European Parliament (2023). EU AI법: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포괄적인 규칙. 출처: https://www.
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1206IPR15699/artificial-intelligence-act-deal-on-
comprehensive-rules-for-trustworthy-ai 

ⅽⅼⅹⅹⅹⅳ European Parliament (2023). EU AI 법: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규정. 출처: https://www.europarl.
europa.eu/news/en/headlines/society/20230601STO93804/eu-ai-act-first-regulation-on-artificial-
intelligence

ⅽⅼⅹⅹⅹⅴ The White House (2023). “사실 자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AI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도적인 인공 
지능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약속을 확보하다.”

ⅽⅼⅹⅹⅹⅵ Reuters (2023). “Adobe, 다른 기업들도 AI 위험 관리를 위한 미국의 자발적 계획에 참여.”

ⅽⅼⅹⅹⅹⅶ GOV.UK (2023). “안전 테스트: 세션 결과에 대한 의장 성명서, 2023년 11월 2일.” 출처: https://www.gov.
uk/government/publications/ai-safety-summit-2023-chairs-statement-safety-testing-2-november/
safety-testing-chairs-statement-of-session-outcomes-2-november-2023

ⅽⅼⅹⅹⅹⅷ Ibid.

ⅽⅼⅹⅹⅹⅸ Microsoft (2023). Azure OpenAI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참고 사항. 출처: https://learn.microsoft.com/en-
us/legal/cognitive-services/openai/transparency-note?tabs=text

ⅽⅹⅽ Microsoft (2023). 책임있는 AI 관행 강화. 출처: https://www.microsoft.com/en-us/ai/responsible-ai

ⅽⅹⅽⅰ Microsoft (2023). Copilot 저작권 약정. 출처: https://blogs.microsoft.com/on-the-issues/2023/09/07/
copilot-copyright-commitment-ai-legal-concerns/

ⅽⅹⅽⅱ Microsoft (2023). 제품 약관. 출처: https://www.microsoft.com/licensing/terms/product/
ForOnlineServices 

ⅽⅹⅽⅲ 한국일보 (2023). “가치관을 바꾼 MS AI 스쿨... ‘배움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ⅽⅹⅽⅳ Microsoft (2019).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세계 언어 보호.” 출처: https://news.microsoft.com/
apac/2019/01/03/protecting-the-worlds-languages-for-an-inclusive-future/ 

ⅽⅹⅽⅴ Microsoft (2021). “벤틀리 시스템즈 사례 연구.” 출처: https://partner.microsoft.com/en-rs/case-studies/
bentley-systems 

ⅽⅹⅽⅵ Microsoft (2023). “한국Microsoft, 파워 플랫폼으로 롯데호텔의 초자동화 업무 환경 구축 지원.” 출처: 
https://news.microsoft.com/ko-kr/2023/07/10/lottehotel_powerplatform/

ⅽⅹⅽⅶ Microsoft (2019). “AI로 화재 진압.” 출처: https://news.microsoft.com/apac/features/fighting-fire-with-
ai/

References 참조 

102

References




